
크리스마스는 그 어떤 날보다 따

뜻한 체온이 절실하게 그리운 날이

다. 죄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의 간

극으로 만들어진 벽을 먼저 하나님

의 아들이 이 세상에 육화하심으로, 

깨뜨려주셨다. 하나님의 따뜻한 체

온 즉 사랑의 표현은 바로 말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의 탄생이다. 하나님

이 인간의 몸을 입을 정도로, 인간

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즉 가

장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절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벅찬 감격과 

사랑이 깃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만큼 우리의 문화를 통해서 그 흔

적들을 찾아보면, 허리우드의 크리

스마스 이야기들, 여러 언급들, 크

리스마스  카드들, 심지어 어떤 설

교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가 명백해진

다. 크리스마스는 사랑, 관용, 자선, 

친절, 형제애, 가족애를 드높이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증진시키는 

기쁨과 평화와 안전을 기뻐하는 것

이다. 이런 사고에 따르면 크리스마

스의 참된 의미는 전쟁이 없고, 분

냄도 없고, 미움도 없고, 비판도 없

는 세상에 대한 일종의 동경심이다.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없는 세상에 

대한 감상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인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크

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사람을 사

랑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더 분명히 말한다면 인류를 사랑하

는 인류애가 아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

나님에 대한 것이다. 일단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놀랍고 특별

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

이다. 우리에게 도래하는 하나님 나

라와 그 나라를 동경하는 구원받은 

마음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

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 투데이(CT)

는 필립 얀시나 세계적인 성경학자 

잭 크랩트리(Jack Crabtree) 박사 

등을 통해 참된 성탄의 의미를 제

시해준다.
<7면으로 계속>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2011

년도 달력의 마지막 장이 달랑 한 

장 남았다. 가는 세월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힘으로도, 지혜로도, 

돈으로도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서산으로 해가 기울

면 또 하루가 지나가고 아침 햇살

이 떠오르면 온 누리에 빛으로 가

득한 새 날이 온다. 하나님께서 주

시는 진정한 의미의 밝고 소망에 

찬 새 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들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성탄절이 다가온다. 성탄절은 

길을 잃고 헤매는 인류에게 삶의 

의미와 보람을, 그리고 지혜와 축

복을 가득 안겨 주는 즐거운 날이

다. 그래서 성탄절은 즐겁고 기쁜 

날인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다.

죽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인류에

게 생명으로 오셨다.

고통하는 인류에게 평화의 왕으

로 오셨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지구

촌에 화해자로 오셨다.

미움과 저주가 뒤얽힌 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셨다.

외로운 나그네 인생들에게 임

마누엘이 되시려고 친히 찾아 오

셨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온 지구촌이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함성을 지르며 그분을 맞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2천여 년 전에 정작 예수

님이 오신 날 유대 땅 베들레헴 사

람들은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영

접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따뜻

한 자기들의 집으로 모셔 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춥고 냄새나는 마

구간에서 나셔야 했던 것이다.

금년에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

다. 나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

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어 이 땅까

지 찾아오신 그분을 기억하자. 우

리 모두 나의 생명, 나의 사랑이신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소중하

게 모셔 들이자. 그리하여 하늘에

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에게는 

진정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

게 하자.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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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된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

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으

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2천년전 오신 주

님을 기뻐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

대하는 이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기도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로다 하니 

 (누가복음 19장 38절)

금주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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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크리스천신문

동성애자도 예수그리스도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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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성탄절 설교 
양춘길목사(필그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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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십8만7천명 접속, 
복음 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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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김혜천 목사(뉴욕빌라델비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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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극치 
CT, 잭 크랩트리, 필립 얀시 등이 전하는 성탄절의 참된 메시지 소개

성 탄 칼 럼

메리 크리스마스 !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배포

본지가 발행한 ‘2012년 

세계한인교회 주소록’ 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배부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

니다. 

개인이나 교회에서 전

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시

면 우송해 드립니다.

(우송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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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시즌은 모두에게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런데 목회

자들에게는 갈등과 고민의 계절

이기도 합니다.  제한된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매년 찾아오는 절

기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졸업이 없이 오래 함께 신앙생활 

하는 교인들 앞에서 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 할 수 없잖아요. 그러

나 한편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

에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 목

회자 자신의 성장의 계기가 되기

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일년에 불과 몇 번 교회

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잘 아는 내

용입니다.  모두에게 매우 익숙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며 고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떠올

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

들이 탄생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

을 누구에게 알리셨는가? 탄생하

신 하나님의 아들을 와서 볼 수 

있도록 초청해주신 사람은 누구

였는가?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알려주

신 것에 대해서는 오직 한 곳, 오

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와

서 만나보도록 초청장이 보내졌

던 사람은 오직 한 그룹의 사람들 

즉, 목자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 그들은 종

교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

니다. 목자라는 직업 때문에 다

른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서 거룩한 절기를 지킬 때에 함

께 참석하지 못하고 양을 지켜야

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그들은 unclean 

곧 부정한 자들로 규명되어 있

었습니다. 즉, 소외된 자들, 천하

고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이

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적으로 소외

된 자들이었습니다. 양들에게 먹

일 꼴과 물을 찾아 계속 옮겨 다

녀야 했던 그들은 사회적으로 관

계 형성이 어려웠고, 마을 사람들

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

래서 도적으로 몰리기 십상이었

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

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서 재판정

에 증인으로 설 수 없었던 사람들

이었습니다. 양떼를 이끌고 나가

면 며칠씩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낮에는 양떼를 끌고 꼴과 물을 찾

아다니고, 쉴 때에도 그들을 지키

며, 밤에는 양의 우리에서 양들과 

같이 자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

다. 늘 외롭고, 힘들고, 지루하고 

위험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목자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 전 이스라엘이 오랜 역

사를 두고 기다려 온 메시아, 온 

세상의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 탄

생하는 이 놀라운 뉴스를 소외되

고 비천한 목자들에게 전하셨을

까요? 얼마든지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즉, 당시의 제사장과 

랍비들, 산헤드린의 지도자들, 경

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많

이 있었는데. 물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하였지만 그들은  자

신들이 별을 연구하여 찾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성탄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찾아가 경배하도록 초청해주신 

것은 오직 들에서 양을 치던 목

자들이었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

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

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

고 목자장이 되심을 성경은 증

거하고 있습니다(요10:11, 벧전

5:4).  목자가 모든 양을 아끼고 

사랑하듯, 주님은 우리 모두를 있

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심을 말해 

줍니다. 뿐만 아리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교만한 자는 물

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who 

so ever believes in him....멸망

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라.” 만일 예수님께서 화려한 궁

궐, 거룩한 성전에 태어나셨다면 

아무나 찾아가 뵐 수 없었을 것

입니다. 특히 목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마구간에 태

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

나 찾아 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비천하고 소외되었던 목자들에

게 탄생의 소식이 전파되고, 그들

이 주님 앞에 찾아와 예수를 뵈옵

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만민의 구세주로 오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를 만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불

러주십니다.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두 번

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성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중요

한 사람들과 장면에 대한 묘사

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Descrip-

tive Silence)하고 있다는 것입니

다. 주의 영광이 어떠했는지, 천

사들의 모습이 어떠했고 그 숫자

가 얼마나 되었는지,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과 그 광채가 어떠했

는지? 등등의 묘사는 거의 언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탄생의 소식을 들

은 목자들의 반응과 행동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크게 무서

워하는지라”, “목자가 서로 말하

되...”, “빨리 가서… 누인 아기를 

찾아서...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그 모든 것을 인하

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

하며 돌아가니라.” 마리아 또한 “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

각하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우리의 관심

을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보

다는 사람들의 반응에 두도록 하

는 것이 아닐까요?

Raymond Brown이라고 하는 

신약성서학자는 “the shepherds 

were forerunners... of the fu-

ture believers.-그 목자들은 장

차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의 선구

자들이었다”고 주석을 붙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

생이 얼마나 신비하고 영광스러

웠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 천사들, 

목자들 등의 모든 중요한 역할들

이 다 분배된 후, 별 대사가 없는 

사관 주인의 역할은 한 정신성장

이 느린 어눌한 아이에게 주어졌

습니다. 사관 주인으로서 이 아이

가 하는 말은 오직 한 마디, “사관

에 방이 없어요” 하는 것이었습

니다. 연극이 시작되어 잘 진행되

었습니다. 사관주인을 맡은 아이

도 자기 순서가 오자 “사관에 방

이 없어요” 하며 기대 이상으로 

잘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이 된 

채로 고통스럽게 돌아서 가는 것

을 본 이 어눌한 아이가 그만 참

지 못하고 대사에 없는 말을 하였

습니다. “잠간만 기다리세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을 쓰세요.” 

성탄의 소식은  만민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

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은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모든 민족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

지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크리스

마스의 화려한 행사나 어떤 선물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진

심으로 그 예수님을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

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구

주로 믿고 영접해 드리며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성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 살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 바라보는 축복의 아침

그 초록빛 고원마다

울려퍼지는 환희의 노래

성탄의 음향이 사위에 가득하다

저기 아름다운 천상을 본다

꿈의 계단 놓는다

성탄의 색감이 거리마다 넘친다

캐롤의 에드벌룬

바삭거리며 신호음을 낸다

우리를 신나게 하는 이웃

곁에서 밀어주는 썰매 이야기

어디에도 어둠이 없고

사랑의 향기 머물고 있다

차오르는 희망의 숲이 손짓한다

고향에 이주하고 나서

웃음 들리는 하루가 우뚝선다

길목에서 서성이는 평화가 퍼져나간다

12월의 꽃무늬마다

영광의 단어 꽃잎처럼 은은하다

성탄의 기쁨이여

성 탄 시

한우연
시인/나성영락교회 권사

첫 성탄의 목자들  (누가복음  2:8-20)

양춘길 목사
(필그림교회)

성 탄 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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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때 애플이 궁지에 몰렸다.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반(反) 동

성애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10

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삭제 요청을 

해오면서 애플이 진땀을 흘렸기 때

문이다. 

지난 2월 15일, 반(反) 동성애 

선교단체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

(Exodus International)은 웹사이

트를 통해 “동성애로부터 회복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

기 위한 취지로 아이폰용 앱을 출시

했다고 알렸다. 

이 앱은 애플 측에서 4+승인 등급

을 받아 앱스토어에 등록됐다. 4+등

급은 애플이 반대할 만한 내용을 포

함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동성애 권리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 앱에 대해 즉각 퇴출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불쾌한 콘

텐츠가 없다고? 우리는 다름에 대

한 권리를 구걸해야 하는 입장이 됐

다”며 온라인 청원 사이트 Change.

org에 호소했다. 

이들은 “엑소더스의 메시지는 증

오심에 불타고 고집불통”이라며 “

그들은 동성애의 자유를 예수 그리

스도의 힘에 거역하는 것이라고 보

고, LGBT(성적 소수자)의 삶을 치

료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왜곡된 정

보와 고정관념 등을 전략으로 이용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앱은 엑소더스 인터내셔널 웹

사이트의 휴대용 버전으로 제작됐

다. 단체의 행사 일정과 관련 뉴스, 

엑소더스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와 

영상 링크 등이 제공된다. 이들 콘

텐츠는 모두 반(反) 동성애 메시지

를 담고 있다. 

결국 애플은 이용자들의 항의에 

손들고 문제의 앱을 삭제했다. 결국 

15만명의 청원에 손을 들고만 것이

다. 

한편 지난 8월, 스타벅스의 최고

경영자 하워드 슐츠가 미국의 대표

적 대형교회인 윌로우크릭교회에서

의 강연을 하루 전날 돌연 취소했다. 

그 이유는 동성애 지지자들의 반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슐츠가 강

의를 취소한 이유는 동성애 지지자

들이 “글로벌 리더십 서밋을 개최하

는 윌로우크릭교회는 반동성애단체

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의 후원단

체였다”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동성애자들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엑소더스 인터내셔널’

의 대표, 알란 쳄버스는 자신이 살

고 있는 주거 공간에도 엄중한 보안 

경비와 보안 관계자들이, 그의 아내

와 가족을 지켜주고 있다. 동성애자

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

문이다.

쳄버스는 크리스천이었지만 한 

때 동성애자로 살아간 적이 있다. 

수년 동안 게이로 살았지만 죄책감

에서 한 번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다

고 고백한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생활방식 

즉 동성애룰 비롯한 잘못된 생활과 

죄악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 평안한 

삶을 찾을 수 있다는 성경적 가르침

을 부여잡고, 엑소더스 플로리다 지

부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쉬운 일

은 아니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

와 눈물로 범벅되는 여정을 거쳐 드

디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힘들고 좌절감에 젖어 있을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다고 고백

한다. 동성애자에서 정상인의 삶으

로 가는 여정에서 그분만이 유일한 

친구였던 것이다. 

한마디로, 동성애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복음만이 온전한 해결책

이고, 동성애자들을 치유하기 원할 

때는 다른 방법들보다 복음을 중심 

삼아야 한다는 진리를 그는 몸으로 

깨닫게 된다. 

그러나 쳄버스는 자신이 직접 경

험한 진리 때문에 마치 사자굴에 갇

힌 다니엘처럼 주류 미디어와 동성

애자를 옹호하는 세력으로부터 집

중 포화를 맞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성애자들도 복음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동성애자들을 

모독하는 언어이며 만용이라고 해

석돼, 현재 미국사회에서 가장 극

단적인 메시지(?)가 되어 버린 것

이다. 

오바마 대통령까지도 동성애자들

을 인정해주고 있는 정책들을 연속

으로 전개하고 있고 뉴욕 주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 미군 내에서의 동

성애자 인정 정책(Don’t Ask, Don’t 

Tell) 그리고 미장로교 총회에서의 

동성애자 안수 허용 등의 거센 물결

들을 쳄버스만이 혼자 자신을 따르

고 있는 엑소더스 회원들과 막아내

고 있는 것이다.

쳄버스가 이끌고 있는 엑소더스

는 철저하게 지역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된다. 그리고 이성과의 결

혼이 동성애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는 점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물론 그 

역시 동성애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

고 나서 결혼을 해 자녀들까지 가졌

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변화

된 거룩한 삶 즉 성화가 이들의 궁

극적인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

스도를 통해 변화된 삶을 통해 일상

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

로 동성애를 극복하는 최상의 지름

길인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목

표로 삼는다. 

이에 대해 남침례신학교 총장 R. 

앨버트 몰러 Jr. 박사 역시 지지를 

보낸다. 그는 최근 그의 블로그에 올

린 글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세속적인 방법의 치료법들은 부분

적인 변화만을 가능케 하므로 동성

애자들을 온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

도해서 죄를 깊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스스

로를 바꾸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며 

세속적 치료 프로그램들 역시 죄인

의 삶에 미미한 개선을 가져오는 것 

외에 더 큰 영향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며 “특히 성적 지향과 그로 인한 

행동 양식들은 가장 바뀌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말했다.

<7면으로 계속>

성경 근거로 동성애 치유...“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

복음은 동성애 삶을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는 유일한 힘

월드지, 2011년 “다니엘”에 알란 쳄버스 엑소더스 인터내셔널 대표 선정

동성애자도 예수그리스도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
주님 오신 성탄의 계절이다. 거리마

다 성탄의 장식이 눈을 호사시킨다. 장

식으로 유명한 트리마을이 있어서 일

부러 그곳을 찾아 둘러보기도 한다. 일

견 그 규모를 보니 비용이나 수고가 이

만저만한 게 아니다. 하지만 그 밝고 

화려한 불빛 사이에서 신음하는 크리

스마스가 보이니 마음 아프기 그지없

다. 날이 갈수록 성탄의 의미가 축소 

혹은 왜곡되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성탄을 지낸다한들 탓할 수 없

지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 사이

에서 성탄절 의미가 퇴락되어 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성탄의 상업성이 문제다.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추수감사절에 시

작하여 연말까지는 이른바 대목이라는 상업적 특수 시기이다. 이때의 

매출이 일년을 좌우하니, 각종 업계는 크리스마스는 블랙프라이데이

나 사이버먼데이처럼 판매전략 차원의 중요한 날로 생각한다. 이를 뒷

받침하듯, 각국 경제전문가들은 앞 다투어 가족당 크리스마스 소비지

수를 발표해주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다. 성탄의 본래적인 의미는 점

점 사라지고 그리스도인들의 뇌리에도 경제의 흐름에 기여하는 절기

로 각인되고 있다.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으며 기뻐하는 동안 주인공 

없는 생일잔치가 되고 동방박사의 선물에 나타난 대상이 바뀌어 자기 

기쁨을 누리는 이기적인 계절이 되어가고 있다. 성탄절의 신앙성이 회

복되어 아들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선물로 나를 드리는 날이 되

어야 할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라는 말도 경계해야 한다. 술과 파티의 

문화에 빠져 가족에게 소홀했던 가장 때문에 이런 사회적 구호가 나온 

줄은 알지만, 성탄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이 말조차도 경계해야 한다. 

예로부터 성탄절은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문이었다. 크

리스마스 때 빵 먹으러 갔었다, 연극 구경하러 갔었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성탄은 가족과 함

께 보내자는 날이 되고 있다.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데에 누가 돌을 던

지겠는가? 하지만 연중 가족과 보낼 수 있는 날은 얼마든지 있다. 성탄

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오픈된 날이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하늘을 떠

나 땅으로 오신 날이다. 죄인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날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족여행가는 때보다는 

예수사랑을 전하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교회는 주님오심을 자

축하는데 그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적어도 성탄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날이라는 것은 알려주어야 한다. 

성탄의 명절화, 이것도 경계해야 한다. 신앙성을 빼고, 상업성과 문

화성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이제는 크리스마스카드에서조차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라는 말보다, 해피 할러데이(Happy 

Holiday!)라는 문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여 

예배드리자는 의미로는 말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중립적인 언어,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하자는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날을 만들

려는 수작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금년에는 주

일이지만 해마다 12월 25일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고백이 담긴 메리 크

리스마스 인사를 주고받으며, 의도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문구가 있

는 카드를 사용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이 날이 그리스도의 날인줄 알게 

해야 한다. Christmas에서 존귀한 이름 Christ를 지우고 싶어 하는 세

상에 대하여 우리는 더 명백하게 해야 한다. 

크리스마스는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반응을 정돈하는 날이다. 아무리 캐롤(Carol)로 대변되는 문화적인 크

리스마스 시대라 해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신다는 약속대로 이미 오

신 주님께서 가신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남기셨으니 그 날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준비를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들 

그렇게 지내는 줄 알지만 행여 이유 없는 기쁨으로 들뜨거나 의미 없

는 파티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성탄절의 본질을 생각해보았다.  Merry Christmas~!! 

할렐루야~!!” 

성탄절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원종훈 목사
(시카고 그레이스교회)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 성향을 나면

서부터 가지게 된 본성이라고 강조한다. 즉 성별구분이나 

기질과 같이 동성에게 끌리는 것도 일종의 본성(?)이기에, 

변화될 수 없는 일종의 천성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동성

애자들의 정형이자 일종의 정치적 선전과도 같은 이 공식

을 부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

되어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단체가 있다. 바로 

전 동성애자들이 모여 만든 ‘엑소더스 인터내셔널(Exodus 

International)”이다. 그리고 동 단체의 대표, 알란 쳄버스

(Alan Chambers)는 월드(World)지가 지난 1998년부터 

선정해 시상해온 “2011년의 다니엘”로 뽑혀, 지난 20년동

안 동성애자들과 전면전을 치루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한 

번도 타협하거나 굽히지 않고 펼쳐나간 점이 화제가 되고 

있다(2011 Daniel of the Year-Alan Chambers: Changes 

we can belie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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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교와 복음 증거를 위해 인

터넷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는 바로 ‘글로벌 미디어 

아웃리치’(Global Media Outreach, 

GMO)이다. 동 단체는 2004년 

CCC(Campus Crusade for Christ)

에 의해서 창립돼 2010년 12월 중 

하루 동안에만 687,000명이나 접속

하는 기염을 토할 정도이다. 

191개 국가들에서 687,000명이 

동 사이트에 접속해 56,854명이 예

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 것이다.

동 단체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

는 살레스(Monica Sales)에 따르면 

GMO는 누군가가 동 사이트를 접속

하는 것을 시작으로 복음을 설명해

준다. 따라서 2010년 한 해 동안 동 

사이트에 한번이라도 접속한 숫자

는 무려 1억천2백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온라인상의 선교 단체들

은 일단 동 단체들에서 만들어 놓은 

질문이나 내용에 응답을 하는 사람

에게만 답신을 보내는 것같이, GMO 

역시 2천2백만 명에게 인터넷을 통

해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현재 GMO 소속 인터넷 선교사들

은–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은–지구

촌에 5,500명으로 해당 지역에서 복

음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이메

일을 받으면 즉각 질문이나 의문 사

항에 응답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로 기본 자격

이나 조건들만을 충족시키면 누구

나가 GMO 선교사가 될 수 있다. 따

라서 전임으로 선교 사역을 하거나 

선교지를 향해 떠나지 않고서도 자

신의 집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복음 

전도를 위한 충실한 일군이 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GMO 창립자이자 이사장인 월트 

윌슨(Walt Wilson)은 GMO 사역의 

목적이 단순히 온라인상에서 사람

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

단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며 지역교

회에 연결시켜 온전한 성장이 구비

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말한다. 

GMO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는 다른 언어들로 구성돼 있고 영어 

웹사이트로는 다음의 사이트들이 

대표적이다:

▲Whois Jesus-Really.com

▲GodLovestheWorld.com

▲4StepstoGod.com

▲GrowingChrist.com

윌슨은 현재 첨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추이에 따라 2020년경이면 지

구촌 누구나가 인터넷을 통한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된다고 전망한다. 그

리고 2010년 한해만 GMO는 1천5

백만 명의 불신자들을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으로 변화시켰다.

결국 인터넷은 하나님이 창조하

신 세계의 한 펼친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크리스천들이 인터넷

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할 책

임을 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

러한 점에서 우리는 인터넷을 진정

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

는 방식으로, 한편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

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점

에서 인터넷을 통한 사역은 꼭 필요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역이란 단어는 전임 

사역자나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사

역자를 지칭하는 말로 한정해서 쓰

지 않는다. 복음 전도 활동에 국한시

키지도 않는다. 복음 전도는 우리 모

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지만, 

누구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

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이라면 자

신의 삶이 전도자라고 말 할 수 있

는 것이다. 즉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호평이든 

악평이든 증거 해야 하는 증인임에

는 틀림없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신앙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입력하는 모든 단어, 작성

하는 화상, 한 사이트에서 다른 사이

트로 “넘어가는” 모든 연결망 역시 

그러하다. 그런 점에서 GMO의 사역

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2010년 한해 1억천2백만 접속, 1천5백만명 회심 

인터넷선교사 5,500명, 해당지역에서 질문 즉각 응답

크리스천포스트, 인터넷선교의 현장 “글로벌미디어 아웃리치” 소개

하루 6십8만7천명 접속, 복음 접한다!

전자메일, 파일전송, 원격로그

인, 파일검색, 주제토론, 실시간 원

격대화, 어느 정도 나이 든 목회자

들에게 생소한 이러한 단어들이 

인터넷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에게는 성경보다 더 가까운 말이 

되고 있다. 인터넷은 지리적인 경

계, 시간적인 경계, 그리고 연령적

인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첨단 선교도구

로서 인터넷을 통한 선교는 어제 

오늘의 화두가 아니다. 실제로 선

교 현장에서 복음 전도를 위한 효

과적인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지역교회에서나 선교 현

장에서의 소위 “인터넷 복음전

도”(Internet Evangelism)는 매일 

매일 접속률을 갱신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Christian Post)

지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크리스천 즉 예수 그리

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온전

한 제자도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

도한다(Study Reveals Internet 

Evangelism Is Effective). 

어린 시절 성탄축하공연을 위해 

성극과 찬양, 율동 등을 준비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처럼 성극 대본

이나 행사를 위한 가이드 책이 있

던 시절이 아니라서 주일학교교사

들이 손수 대본을 만들곤 했습니다. 

성극을 위한 도구들도 색지나 박스 

등을 이용해서 밤샘작업을 하며 만

들었고, 의상을 만들기 위해 동대문

시장에서 천을 사서 동방박사, 천

사, 목동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마

리아 역할을 하는 아이는 엄마의 한

복을 줄여서 입었고 요셉은 아버지 

양복윗도리를 입고 성극을 했었습

니다. 기억해보면 정말 신나고 즐거

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탄축

하공연을 보면서 웃기도 했고 감동 

받아 눈시울을 적시던 모습은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순수했

던 모습들 이었습니다.  

성탄성극은 동서를 막론하고 예

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감동

을 줍니다. 미국 어느 작은 마을에 

월리라는 9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4학년에 해당되었지만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져 2학년에 다니고 있었

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해마다 

성탄절이면 성극을 하게 되는데 그

해에는 월리라는 아이가 여관집 주

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배당

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연

극이 시작되었고 극중 요셉과 마리

아가 여관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리

는 장면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주

인의 역할은 나와서 방이 찼으니 다

른 곳으로 가라고 해야 합니다. 그

러나 미처 그 대사를 하기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을 맡은 아이

들은 간절히 사정을 하는 것이었습

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

무 먼 길을 왔습니다. 아내가 금방 

출산을 할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부

탁드립니다.”

그러자 여관주인으로 분장한 월

리는 말을 잊은 채 마리아를 오래도

록 쳐다보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

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윌리가 대

사를 까먹은 줄 알고 자꾸 읽어주었

습니다. 한동안 서 있던 월리는 선

생님이 크게 읽어주는 소리에 정신

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안돼요! 

방이 없다니까요. 가세요!” 결국 요

셉과 마리아는 슬픈 얼굴로 돌아서

려고 할 때였습니다. 대본대로 이제 

방문을 닫고 들어가야 할 월리가 돌

아가는 요셉의 가족을 걱정스러운 

듯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다가 갑자

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말아요. 마리

아를 데리고 들어와요!”라고 각본

에도 없는 대사를 했습니다. “내 안

방을 쓰세요. 내 방에 들어가세요!” 

연극은 엉망이 되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많은 교우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민 초창기에 가족과 함께 수정

교회 성탄공연을 보러간 적이 있습

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규모의 공

연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천장

에서는 천사가 날아다니고, 양, 염

소가 등장하고 동방박사들은 낙타

를 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장

면은 극장에서 쇼를 관람하는 착각

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국에서의 성탄축하공연과는 너무

도 대조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 

공연을 소개해준 후배에 의하면 공

연을 위한 연습은 일년전부터 배역

을 정하고 소품들을 준비하며 그해 

공연이 끝나면 곧이어 다음해 공연

을 준비하다고 하니 더욱 놀라울 따

름이었습니다. 물론 공연의 규모에

서도 놀랐지만 공연준비를 위해 일

년내내 준비한다는 말을 들으니 더

욱 놀라웠습니다. 고작해야 몇 주 

정도를 분주히 행사를 준비하는 것

이 고작이니 말입니다. 이제 이런 

성탄축하공연이 계속적으로 이어

져 후세들에게 연결되지 못하는 것

이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교단 세미나 참석했

을 때 한 강사의 강의내용은 우리의 

마음을 쓸쓸하게 합니다. 미국교단

의 연간통계자료에 의하면 건물유

지를 못하여 많은 시골교회들이 폐

쇄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

니다.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이 주

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구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통계입니다. 청년, 

학생은 물론 주일학교가 없으니 교

회의 존재가 불투명 한 것은 당연

한 것이라는 통계입니다. 성탄이 되

어도 성탄축하공연은 꿈도 꾸지 못

하고 노인들 몇몇이 저녁식사를 하

는 것이 성탄축하행사의 전부가 되

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탄을 준비

하던 분주한 손길도, 아이들의 웃음

소리도, 아이들을 주려고 굽던 쿠키

냄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근래 고국을 다녀온 많은 사람들

이 걱정과 우려의 말씀들을 합니다. 

한국 교인들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

고 젊은 층들이 대거 타 종교로 이

동하고 있어 교회가 고령화되어간

다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성탄을 준

비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을 축하하며 공연을 준비했던 열정

과 순수함이 그리고 월리처럼 맑고 

깨끗한 모습들이 어두운 세상을 환

하게 밝히며 후세에 이어지는 성탄

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엄규서 목사
(월셔크리스천교회)

성탄 축하 공연

빛과 소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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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Q: 저는 작년에 신학교를 졸업하여 어느 교회의 부교역자로 있습

니다. 이번에 불신자를 초청하는 전도 집회에 설교를 맡았는데 전도

설교를 청중들에게 질문식으로 답하면서 설교하고 싶은데 어떤 질문

이 전도 집회에 좋을런지요?         -나성에서 진 목사

A: 전도설교는 보통설교와 다르며 복음을 제시하며 구원으로 초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전12:1-8절의 본문으로 3가

지를 솔로몬이 자기에게 던진 질문을 해보십시오.

1. 우리 인생은 과연 영원한것인가? 답은 전12:1절에 나옵니다. “너

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

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의 젊음과 힘, 아름다

움, 열정, 청년 때의 자신만만했던 시절과 영화는 곧 사라지고 얼마있

지 않아 우리의 인생은 곤고한 날이 곧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즉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닥

쳐 올 것을 예상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암환자를 시한부`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자만이 시한부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인생은 누구나 

하나같이 시한부인생입니다. 마지막 죽음이라는 데드라인을 향하여 

카운트다운하며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마치 연극배우와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잠시 나와서 움직이다가 아무

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이 쓸쓸히 퇴장해 버리는 배우와 같습니다.

2.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인

생의 행복을 세상학문을 깊이 연구하는 지성주의에서 찾으며 남보

다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파고듭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해보았습

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많을수록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이 더할수

록 근심이 많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허무나 무의미 등은 오

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더 실감을 합니다. 지식도 죽음이라는 벽

을 넘지 못합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달로 편리한 세상

은 될 것이지만 그러나 삶의 질에 있어서는 유토피아(Utopia)가 아닙

니다. 오히려 디스토피아(Distopia), 즉 심각한 비인간화 현상이 난무

하는 황폐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동성애를 

보십시오. 짐승도 하지 않는 추잡한 동성애는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

부한 행동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미인 먼로가 남긴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

다고 합니다. “나에게 명성과 돈과 인기는 일시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

았습니다. 나의 인생은 허공을 젓는 삶이요 폐장한 해수욕장 같았습니

다.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은 지식이나 돈, 물질, 명예. 성적 쾌락 등 무

엇을 많이 소유하는데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

는데 있습니다. 자녀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

듯이 우리인생도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나이다.”

3. 인생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전12: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습니다. 보통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

다마는 그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말입니다. 히9:27절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후에는 심판

이 있으리니...”

전도서 본문으로 영원과 행복, 죽음 후에 초점 맞춰

주님이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성탄

의 계절이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집과 

거리를 메우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을 마음껏 축하하는 감사의 계절이다. 

모든 절기 중에 절기요, 모든 절기의 

시작이 성탄절이다. 성탄절은 하나님

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요, 하나님이

시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구더기

보다 못한 인생인 죄인인 나를 위해 오

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헌신의 증

거이다. 

첫번째 성탄절과 오늘의 성탄절의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기에 성탄절

을 지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

다. 먼저 성탄절에 예수님을 빼놓고 상

업적인 축제로 생각하는 경향의 문제

점이다.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의 날짜

와 기원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

탄절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둘 다 

버려야할 성탄절에 대한 자세이다. 

성탄절은 무엇하나 버릴 것이 없는 

절기이다. 성탄절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듬뿍 담겨있

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가

는 여정을 보자. 오늘로 계산해보면 약 

100마일 정도이다. 오늘의 교통수단으

로는 매우 가까운 거리이지만 2천년전

에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먼저 

걸어야만 했다. 또한 가파른 골짜기와 

산이 어려움을 더한다. 마지막으로 해

산할 날이 임박한 임산부와의 동행이

다. 의사가 동행하지도 않는 이 여행은 

의사가 결단코 권하지 않을 매우 위험

한 여행이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다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가는 길이다. 황제 아

구스도(Augustus)가 호적하라 명했

기 때문이다.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

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

레헴 탄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움직이신 사건이다! 이 여정이 

6일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계산한다(

눅2:1-5). 다른 지방에 온 여행자들인 

요셉과 마리아는 묵을 방을 찾지 못하

고 동물들과 함께 구유에 머무르게 된

다. 긴 여정의 피곤함 속에서 병원도 

아닌, 의사도 없는 가운데 냄새나는 구

유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

생하신다! 그 얼마나 믿을 수 없을 정

도로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신 만왕의 

왕의 여정이신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온 세계의 

팡파레와 불꽃놀이가 없었다. 그 어느 

날과 같은 매우 조용한 밤이었을 것이

다. 거기에는 탄생을 알리는 전화도, 메

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CNN 긴급뉴스

도, 세계 최대의 사건현장을 보도하기 

위한 신문이나 방송기자들도 없었다. 

마리아가 처녀로 예수님을 잉태한 동

정녀 탄생때문에 다른 친족들에게 많

이 알리지도 않았을 것이다(마1:19). 

외로운 탄생이셨다. 

땅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는 

축제가 없었지만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천사 가브리엘이 바쁘게 움직

였다. 세례요한(눅1:19)과 예수님의 탄

생에 대한 선포(눅1:26)를 했다. 이 가

브리엘은 다니엘의 70이레(70weeks) 

예언에서 나온다(단9:20-27). 그리고 

그 예언은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예언

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정

확하게 성취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

생을 알리는 천군천사들의 찬양이 하

늘을 뒤덮었다. 오직 들에서 양을 치던 

소외되고 가난한 힘없는 목자들만 체

험한 감격의 사건이었다. 

예수님께 대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

스도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확

률은 얼마나 될까? 한 통계학자가 계

산을 해보았다. 모든 예언은 그만두고 

오직 다섯 개의 예언이 한 사람에 성

취될 수 있는 확률은 텍사스의 전역에 

25센트 동전을 1m의 높이로 깔고, 그 

중에 하나의 동전을 취하여 표시를 한

다. 그리고 텍사스 전역에 1m의 높이

로 깔린 동전들을 다 뒤집어서 놓은 후

에 원래의 동전을 찾아내는 확률이라

고 한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300여 가지가 넘은 예

언된 수많은 예언들이 한 사람에게 이

루어질 확률은 1/1099보다도 낮다. 전

혀 감이 오지 않는다. 이 확률은 전 우

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전자 

electron 하나를 골라내는 확률보다 

더 낮은 것이라고 한다. 절대로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의 생애는 이것은 신적인 개입이 없이

는 절대로 성취가 불가능한 역사적인 

사건이요 예언의 성취이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는 성탄절의 정

확한 날자는 언제일까? 성탄을 거부하

는 사람들은 서방교회는 12월에 동방

교회는 1월에 성탄절을 지켰다고 정확

하지 않은 날짜라고 성탄절을 거부한

다. 성탄절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

도 사실이다. 사실 첫번째 성탄절은 봄

이나 여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

절적으로 볼 때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

을 치는 때는 12월이 아니다. 늦어도 

10월 이후에는 양들은 들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지금의 성탄절의 기원은 다양한 추

측을 하게 한다. 먼저 고대 이방의 풍

습 중에서 Saturnalia는 12월 19일에 

시작한다. 이 절기에는 축제를 하고 선

물을 주고 음악을 연주하고 촛불을 켜

고 푸른 나무를 장식하고 야단법석의 

축제를 한다.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이

런 축제들에 기독교적인 요소를 가미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태양신의 축제와 관계 짓는 사람

들도 있다.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

의 출생일이다. 미트라의 출생일을 12

월 25일로 지켰다고 한다. 로마의 군인

들은 미트라를 태양신이자 전쟁의 신

으로 믿었다. 군인황제인 루키우스 아

우렐리아누스는 주후 274년에 태양신 

미트라의 축제를 선포했다. 그리고 콘

스탄틴대제가 기독교로 개종한 뒤인 

주후 366년 태양신의 축일을 예수 탄

생일로 확정했다고 한다. 

로마시대에는 12월 25일이 태양의 

탄생(Natalis Invicti)을 기념하는 겨울

축제일이었다. 태양이 이날을 기점으

로 다시 커지는 것을 축하하여 대규모 

파티를 열었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4세기경부터 이날을 그

리스도의 탄생일로 지키기 시작했는

데 그 이유는 아마도 태양이 예수 그리

스도를 설명해주는 아주 훌륭한 상징

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예수 그

리스도는 빛이시고(요1장), 세상의 빛

(눅2:32), 공의의 태양(말4:2)으로 오

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태

양 축제일은 적합하다고 생각했을 수

도 있다. 현재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

는 기록으로는 율리우스 아프리카누

스(Julius Africanus)가 주후 221년 그

의 연대기에서 처음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록했다. 이 주장은 

다른 날짜들에 비해 그리 우세한 입장

은 아니었으나 최초의 종교회의인 325

년 니케아회의 이후 점차적으로 지지

를 얻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중요한 예

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

을까? 초대교회는 생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

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수

도 있겠다. 초대교부 이레니우스나 터

툴리안은 교회의 주요 절기들을 소개

하며 성탄절을 언급하지 않았다. 3세

기 교부 오리겐은 “바로(창40:20)나 

헤롯(막6:21)과 같은 죄인들만 생일을 

지키지, 훌륭한 신자들은 생일을 지키

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에 성도들의 

순교일에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예수

님의 탄생일은 교회의 관심사가 아니

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성탄일이 

역사기록에 남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탄절을 지키지 말

아야 할 이유로 그 날짜가 원래 이방축

제에 해당하는 날이라는 것이라고 성

탄절을 부인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탄절이 실제 예

수님의 생일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있

어도 계속 성탄절을 지켜야 할까? 설

사 오늘의 성탄절의 날짜가 첫번째 성

탄절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절기이다. 우

리가 성탄절을 지킬 때 중요한 것은 날

짜가 아니라 성탄의 의미이기 때문이

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

간이 되신 ‘사건’이지 ‘날짜’ 그 자체가 

아니다. 성탄절의 의미와 축복은 우리

가 매일 매일 기념해야 마땅하다. 

누가 뭐라 해도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절기이

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의 감동이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가 오신 감격

이요, 또한 더럽고 연약한 인생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한 

축복이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

도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에는 세

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임하신다. 

이 초림하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

을 기다리는 성탄절은 우리가 놓쳐서

는 안되는 은혜와 감동을 주신 두고두

고 기억할 복된 절기이다.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김혜천 목사 

첫번째 성탄절과 오늘의 성탄절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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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흑타이(Black Tai)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들의 무혈반란으로 군주입헌제를 이

룩했다. 이 지식인들은 정부의 많은 변

화를 가져왔으며 또한 이로 군대의 소

요도 일어났다. 

삶의 모습 

흑타이족 사회의 기본적 단위는 가

정이다. 가족구성원들은 함께 생활하

고 먹고 농사를 짓는다. 직계가족 전체

가 종종 한 지붕 아래 함께 생활하며 서

로에 대한 성숙한 존중이 있다. 때때로 

새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그들만의 

가정을 형성할 때까지 아내의 가족과 

함께 생활한다. 

흑타이족 남성과 여성 모두 검정색

의 옷을 입는다. 여성들은 넓은 소매의 

긴 외투, 꽉 끼는 검정 상의, 또는 좁은 

소매 옷과 검정치마를 입는다. 쌀(wet 

rice)농사를 짓는 계곡에서 생활하며 관

개법을 사용해 계단식 논에서 농사를 

짓는다. 또한 농부들은 산허리의 땅에 

아편을 키워 돈벌이를 하기도 한다. 

흑타이족 사람들은 작은 마을 영지

로 조직돼 있으며 각 마을은 하나의 계

곡에 형성돼 있다. 각 계곡은 “차오 무

옹”(chao muong)이나 군주의 지배를 받

으며, 사람들은 이들에게 세금을 낸다. 

전체적으로 흑타이족 사회는 연령, 직

업, 부, 거주 등에 의해 사회계층이 나눠

진다. 이러한 위계 안에서 시골의 농부

들은 장인, 상인, 시 공무원보다 낮은 계

층에 속하며 성직자들은 구별되는 계

층을 형성한다. 

흑타이족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로 

가장 나이 많은 남성이 종족의 수장이

다. 남편과 아내가 일반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생활하며 거의 모든 일의 영역

에서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남성

과 여성 모두 밭을 갈고 괭이질 하고 요

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을 청소하

고 옷을 세탁한다. 

흑타이족 대부분이 농부이기는 하

지만 무역통로가 되는 길 주위에 사는 

많은 이들은 대장장이와 같이 전문화

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도로건

설 프로젝트로 인해 접근용이성이 높

아지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팔

기 위해 여행을 하기도 한다. 흑타이족

은 매우 공손하며 예의 바르고 손님접

대를 잘한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연장자를 존경하는 문화를 가르치며 

독립성과 자기신뢰에도 중점을 두어 

가르친다. 흑타이족은 인정 많은 종족

이며 유머도 많다. 

신앙 

95%가 전통민족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다. 테라바다(theravada) 불교와 민속

적 정령숭배가 혼합돼 있어 흑타이족 

사람들은 종종 초자연적인 영혼과 대

상에게 도움을 구한다. 이들은 인간이 

여러 개의 영을 소유할 수 있으며 영을 

불러서 인간의 인격과 같은 내부적인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

은 조상숭배 의식을 행하며, 모든 물체

와 사람에게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

는다. 또한 이들은 “수호신”(guardian 

spirit)과 “지역의 신”(locality spirits)의 존

재를 믿는데, 이것을 통해 사회의 각기 

다른 수준을 구분한다. 사람들은 저주

를 피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들을 잘 달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흑타이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

은 장기간에 걸쳐 평화의 시기를 가져

본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의 일

부가 이들의 언어로 번역되고 몇몇 선

교단체가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

기는 하나, 알려진 기독교인은 100-200

여명이다. 영성에 민감한 이 종족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

하다. 

흑타이족

은 태국의 중

부와 남부지

방인 농카이

(nongkhai), 코

랏(korat), 로

에이(loei), 

사 라 부 리

(saraburi) 등

에 널리 흩어

져 살고 있다. 이들의 언어는 성조어인 

타이뎀(tai dem)이며, 이 언어는 타이족

으로 알려진 문화언어집단에 속한다. 타

이족에는 라오스인, 샨족 등이 있다. 

흑타이족은 백타이족과 마찬가지로 

종족 여성들의 상의 색으로 인해 이름 지

어졌다. 백타이족들도 흑타이족의 언어

를 일부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두 종족

이 서로간의 오랜 접촉을 가졌고 이로 인

해 서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종족의 언어

의 문자 체제는 서로 다르다. 

태국의 흑타이족은 “무앙타엥”(muang 

thaeng)부터 이전에는 전쟁포로였던 이

들의 후손이다. 끊임없는 중국인들의 압

력으로 인해 중국에서 남쪽으로 이주했

으며 이동하면서 많은 종족들과 문화들

을 정복했다. 1932년에 서구화된 지식인

미국교회들, 성탄예배 축소하거나 없애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

스의 본래의 의미보다는 ‘산

타’나 ‘연인과의 데이트’, ‘가

족과의 즐거운 시간’을 떠올

리는 시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청교도의 나라인 미국

에서 이러한 풍토를 바꾸어나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와 타협해 성탄예배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경

우마저 발생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최근 1천 명

의 개신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자 중 91%만이 올해 성탄예배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

변했다. 크리스마스이브 예배를 가질 것이라고 답한 

목회자는 69%에 불과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대표인 에드 스테쳐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접는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많

은 비(非) 예배주의(non-liturgical) 교회들이 크리스

마스와 이브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

는 릭 웨렌 목사의 새들백교회는 예배를 축소했다. 지

난해에도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은 미국 대형교회들이 

크리스마스 다음날 주일예배를 취소했다. 해당 목회

자들은 사역자들과 봉사자들이 가족들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라이프웨이는 “

교단에 속회 있는 교회들은 크리스마스와 이브 양일

간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성탄절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은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이프웨이의 지난

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전히 70%가 넘는 미국인들

이 “성탄절은 가장 중요한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

념일”이라는 데 동의하고, 역시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

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즐길 것이 많지만 예수 그

리스도의 탄생을 위한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스테처 대표는 이같은 인식이 성탄예배 참

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나는 언

제나 이 시즌의 이유가 예수라고 말하지만 충분한 시

간이 드려지지 않는다”며 “많은 음악과 불빛이 있지만 

예수는 충분치 않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에 물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휘 선교사 카불서 안타까운 희생 

세계 최빈국 아프가니스탄에 기

독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미국의 한인 선교사가 파송 한 달

여만에 폭탄 테러로 희생됐다. 지

난 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아

불 파즐 사원에서 발생한 폭탄 테

러 사망자 59명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인 한인 이경휘

(47·사진) 선교사가 포함됐다고 인터콥(INTERCP) 선

교회가 밝혔다. 이 선교사는 미국 교회에서 파송돼 아

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도착한 지 한 달 여만에 폭탄 

테러 현장을 지나가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는 지난 

10월 발·발목 전문의인 부인(41)씨와 함께 어린 두 딸

(8세, 5세)을 데리고 자신이 살던 미국 미시간 주를 떠

나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했다. 

이 선교사는 10대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대 데이비스캠퍼스(UC데이비스)에서 컴

퓨터 학과를 졸업하고,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파송

되기 전까지 IT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다. 가족들에 따

르면 그는 1997년 교회에서 태국 단기선교를 다녀오

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게 됐다. 이후 인터콥 비전

스쿨에서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이슬람 지역에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오래전부터 

이슬람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비전을 품고 있었던 이 

선교사는 미국에서의 풍요스럽고 안정적인 삶을 뒤로 

하고 최빈국인 아프간을 첫 선교지로 택했다. 그는 한

국의 선교단체 인터콥을 통해 아프간에 파송됐다. 

고 대천덕 신부의 현재인 사모 뇌종양 투병 중 

기독교 공동체인 예수원 대표이

사이자 고 대천덕 신부의 아내인 현

재인(90·Jane Grey Torrey·사진) 

사모가 현재 미국에서 뇌종양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수원 삼수

령센터 벤 토레이 본부장에 따르면 

현 사모는 최근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받았다. 토

레이 본부장은 “현 사모의 종양이 작아지고 더 이상 자

라지 않도록 기도해왔다”며 “하지만 MRI 촬영 결과 종

양은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모는 육체적 쇠약과 종양으로 인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신은 맑은 상태이며 활동에

는 지장이 없다고 예수원 측은 밝혔다. 현 사모는 지난 

3월 초 오른쪽 다리에 피부 염증인 세포염으로 세브란

스병원에 입원했다가 재발돼 4월 말부터 미국 노스캐

롤라이나 주 샬롯의 노인전문병원에서 치료받아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돼 다리를 사용하

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 정밀검사 결과 왼쪽 뇌에

서 종양이 발견됐다. 예수원 측은 당시 치료가 잘돼 현 

사모가 지난 7, 8월경엔 한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했

었다고 밝혔다.

현 사모는 1948년 대천덕 신부와 결혼, 65년 강원도 

태백에서 예수원을 시작한 이래 변함없는 부드러움과 

확고한 믿음을 실생활에서 구현해왔다. 

성추행 혐의 에디 롱 목사, 결국 강단 떠날 듯

에디 롱 목사가 뉴버스미셔너리침

례교회(New Birth Missionary Bap-

tist Church) 강단을 당분간 떠날 것

으로 보인다고 AJC가 6일 보도했다. 

뉴버스침례교회는 1987년 롱 목사 

부임 이후, 그의 카리스마적이고 역

동적인 젊은 리더십을 기반으로 5년 만에 성도수가 8

천명으로 증가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거듭하며 미국 내

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교회로 성장해 현재 2

만5천명 성도가 출석하고 있다.

교회는 이런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롱 목사의 부임 

10년 만에 리토니아 지역에 1만 석을 가지고 있는 현

재의 예배당을 현금으로 구입했으며, 이외에도 마이애

미, 덴버, 샬롯 등에 지교회를 세우고 텔레비전 방송

을 송출하고 국제적인 사역을 하는 등 안팎으로 규모

를 키워왔다.

포드 자동차 세일즈맨이었던 에디 롱 목사 역시 교회 

성장과 함께 교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35만

불 가치의 벤틀리와 개인 제트기를 소유하고 140만불 

저택에 사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왔다. 그는 평소 다

이아몬드 보석을 치장하고 자신의 설교를 아이패드에

서 듣기도 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의 명성에 흠이 나기 시작

한 것은 2010년 9월, 전 교회 성도였던 네 명의 젊은 남

성들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면서다. 처음 이 소

식을 접한 뉴버스침례교회 성도들은 혼란을 느끼면서

도 에디 롱 목사부부를 옹호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

해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계속되는 네 남성들의 

폭로와 화려했던 사생활이 드러나면서 흔들리기 시작

했다.

결국 지난 주 21년간 에디 롱 목사와 가정을 이뤄온 

바네사 롱 사모가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롱 목

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단 강단에서 내려오게 

된 것이다. 롱 목사는 잠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 가족

들과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회복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은 여전히 뉴버스침례교회

의 목회자이며, 양떼들을 지도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

했지만 한번 흔들린 교회의 미래와 그의 행보는 불투

명한 상황이다.

‘보수적·백인 위주’ 이미지 미 남침례교, 명칭변경 고심

미국을 대표하는 최대 개신

교단이자 최다 선교사 파송단

체인 남침례회(Southern Bap-

tist Convention)가 166년간 유

지해온 교단 명칭 변경을 고심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

는 감소하고 있는 교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소속 라이프웨이리서치팀은 최근 진행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단 명칭을 변경하자는 추천

서를 브라이언트 라이트 총회장에게 제출한 상태다. 그 

구체적 내용은 내년 2월 임원회 모임 때까지 비밀에 부

칠 예정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라이트 회장은 1천6백만 교인

을 대표하는 교단이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될 것인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침례교

(Baptist)라는 명칭은 그대로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2010년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남침례회는 근래 미국 

내 선교사 파송운동 등 활발한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교단 교인수가 감소됐다. 라

이프웨이리서치팀 에드 스테처 회장은 “교인수가 감소

되기 시작한 것은 근래에 들어서다. 그러나 한번 시작

된 부정적인 추세는 교단이 특별한 변화를 취하지 않

는 한 바뀌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라이

프웨이리서치가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투

표를 실시한 결과, 40%가 교단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

를 갖고 있다고 대답했다. 44%가 교회가 남침례회 소

속임을 알았을 때 교회 방문 및 등록을 망설이는 등 부

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고 답변했다. 절반이 넘는 53% 

응답자가 남침례회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

고 답했지만, 부정적 견해도 무시할 수 없게 높은 비율

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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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진수” 
개정중보판

한창완 목사(시카고 영락교회 원로)가 “기

독교의 진수” 개정중보판을 최근 출간했다. 

개정판에 비해 많은 부분을 수정 보완했으며 

페이지도 무려 77페이지가 늘어났다. 

한 목사는 이 책의 주제를 “기독교인의 바

른 신앙”이라고 말했다. “크리스천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크리스천의 거듭남이란 도

덕적인 수양이나 수련을 통한 인격 향상도 아

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명상이나 각성으

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

님의 씨(벧전1:23)가 우리 속에 심겨져 새롭

게 태어나 자라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책

의 표지에 적혀 있는 이 말이 이 책의 성격을 

한 마디로 표현하고 있다. 

크리스천의 거듭남을 강조한 한 목사는 이

번 책에서 “거듭남”을 3장으로 따로 분류했

다. 또 개정판에서는 인간론 안에 포함됐던 

것을 4장 “성경론”, 5장 “진화론”, 6장 “삼위

일체론”, 7장 “신론”, 8장 “기독론”, 9장 창조

론으로 각각 분류했으며 10장에는 “인간론”, 

11장에는 “종말론”을 다뤘다. 

종말론에는 ‘짐승의 표’, ‘자살’, ‘교회의 분

쟁’ 등의 항목을 두어 최근 기독교계에서 문

제화 되고 있는 이슈들을 다루었다. 거의 새

로 쓰다시피 했다고 밝힌 한 목사의 말이 실

감난다. 

1장 “구원의 길”(시간적 3단계 구원)과 2

장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삶의 목표’, ‘천

국’,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하나님의 일’, ‘축도’, ‘주님과 동행조

건’)는 개정판과 동일하다. 부록으로 수록된 

△시련과 △응답받는 기도는 영어번역이 함

께 첨부돼 있다.

총 420페이지. 쿰란출판사 발행. 
<유원정 기자> 

시대를 막론한 기독교인의 

바른 신앙자세 강조

새책소개

저자 한창완 목사

<1면에서 계속>

먼저 필립 얀시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를 통해, 사람들이 ‘

첫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오

해하고 있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고발한다:

“캐롤로 노래되고, 교회 어린

이들의 성극을 통해 이야기 되

고, 각종 카드들로 묘사되는 크

리스마스 현상은 이제 너무도 낯

익은 것이 되어서 그 현상 배후

의 메시지를 간과하기 쉽다. 예

수의 탄생기사들을 또 한 번 읽

고 난 후, 나는 자문해 본다. ‘우

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예수가 왔다면, 그 첫번째 크리

스마스를 통해 내 자신이 하나님

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바는 무엇

인가?’ 이 질문을 할 때 내 머릿

속에 연상된 단어들로 인해 나는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겸

손, 가까이 갈 수 있음, 패배자, 

용기... 하나님에게 적용하기에

는 결코 적당치 않은 말들 아닌

가.”

 잭 크랩크리 박사는 매켄지 

연구소(McKenzie Study Cen-

ter)의 소장이며, 그가 1981년부

터 강의해온 구텐베르그 칼리지

의 학장이다. 그는 얀시의 적절

한 지적을 좀 더 확대 설명해준

다. 즉 그는 크리스마스의 상업

화도 아니고, 크리스마스의 물질

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는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라

고 흔히들 주어지는 것들이 어떻

게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훼

손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대중적으로 이해되기로는 크

리스마스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

가 찾아온 것을 의미한다. 우리

가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표면적

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사이에, 

그리고 다른 인간들 사이에 그 

어떤 전쟁도 적대감도 없어야 한

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삶의 의

미를 표면적으로 이해한다면 예

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미움과 

잔인함을 근절시켰어야 한다. 

오히려 그는 전쟁을 주러 오셨

다. 선과 악사이의 전쟁에서 결

정적인 싸움을 싸우러 오신 것이

며, 그 전쟁의 와중에 있는 우리

와 같은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망

을 가져다주기 위해 오신 것이

다. 크리스마스는 평화를 의미하

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은 승리

를 의미한다. 

크리스마스는 반목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이 반목을 계속하도록 독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날-종식되고 

영원히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것

이다. 그러나 그날은 아직 우리 

앞에 있다. 도래하는 하나님 나

라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

때까지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

는 우리의 위대한 대장께서 우리

의 영혼과 생명을 위해 싸움가운

데 있는 우리에게 오셨으며 대적

들이 도망쳤다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이다. 우

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

유는 바로 이것이다. 

크리스마스는 삶을 수월하

게 하지도 않고, 순조롭게 하지

도 않는다. 삶은 난관으로 가득

차 있고, 전쟁터의 희생과 고난

으로 점철돼 있다. 우리의 기쁨

은 원수를 무찌르고 집으로 돌아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즐거

움은 우리가 싸움에 나서서 우리

의 원수들이 뒤돌아 달아나는 것

을 볼 때 오는 즐거움이다. 우리

의 기쁨은 승리의 소망이 가져다

주는 기쁨이다. 선이 악을 이길 

것이다. 하늘나라가 이뤄질 것이

다. 내 일생동안 나를 포로로 사

로잡았던 악으로부터 내 영혼이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자유가 

있을 것이다. 해방이 있을 것이

다. 기뻐하라! 우리의 왕과 승리

의 영웅이 오셨다! 

G. K. 체스터튼은 한마디로 크

랩트리 박사의 성경적 지적을 요

약한다: “성탄절 어린이들이 양

말을 걸어놓고 그 양말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넣어주신 것

을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 신는 양말에 튼튼한 두 다리

를 넣어주신 것을 인해 우리는 

얼마나 더욱 감사해야 할 것인

가”.

결론으로, 데이빗 미시(David 

Meece)가 부른 “우리 때문에

(We are the reason)”라는 가스

펠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의미

를 온전하게 보여준다.

“어렸을 때 우리는 크리스마

스의 아침을 꿈꾸며(As little 

children we would dream of 

Christmas morning)/우리가 받

을 모든 선물들과 장난감들을 우

리가 찾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

었죠(Of all the gifts and toys 

we knew we’d find)/그러나 우

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복

된 밤에 태어난 한 아기에 대해

서요(But we never realized a 

baby born one blessed night)/

우리 삶에 가장 큰 선물을 우리

에게 준(Gave us the greatest 

gift of our lives)/그분이 그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은 바로 우

리 때문이었어요(We we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그

분이 고통당하고 죽으신 것도 우

리 때문이었어요(We we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그분은 길 잃은 세상에 그

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

요(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우리에

게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

해서요(To show us the reason 

to live)/세월이 지나며, 우리

는 선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

죠(As the years went by, we 

learned more about gifts)/우리 

자신을 준다는 것과 그것의 의미

를(The giving of ourselves and 

what that means)/어느 어둡고 

구름이 잔뜩 낀 날에 한 사람이 

빗속에서 울부짖으며 매달렸던 

이유를(On a dark and cloudy 

day a man hung crying in the 

rain)/모두 사랑 때문에, 모두 사

랑 때문에(All because of love, 

all because of love)/드디어 나

는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어

요(I’ve finally found the reason 

for living)/그것은 내 마음의 모

든 부분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

다(It’s in giving every part of 

my heart to him)/내가 하는 모

든 것, 내가 말하는 모든 말 속에

서(In all that I do, every word 

that I say)/나는 나의 모든 것을 

오직 그분을 위해 드릴 거에요. 

그분을 위해(I’ll be giving my 

all just for him, for him)/그분

이 그의 생명을 버리셨던 것은 

바로 지금 우리 때문입니다(We 

a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그분이 고통당하고 죽으신 

것도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We 

are the reason that he suffered 

and died)/그분은 길 잃은 세상

에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To a world that was 

lost he gave all he could give)/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

시기 위해서요(To show us the 

reason to live)/그분은 나의 살

아갈 이유입니다(He is my rea-

son to live).

<3면에서 계속>

하지만 몰러 박사는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며 “인간

의 삶에 전권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성애자들

의 삶을 죄로부터 온전히 돌이키

는 유일한 힘”이라고 말했다.

결론으로, 동성애가 죄라는 것

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천명된다. 

그러나 미국사회는 동성애를 일

종의 문화적 성향이자 인권으로

까지 몰아가고 있다. 2012년 대

통령 후보들까지도, 동성애자들

이나 옹호 단체의 영향력을 생

각해서, 말을 삼가하는 상황이

다. 그러나 쳄버스는 “기독교는 

동성애자 치유라는 주제에 있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

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성경

적 확신을 천명한다. 다시 말해

서 “성경은 동성애가 죄이며, 죄

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새로운 삶

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다. 이에 대한 강한 확신 안에서 

동성애자 치유를 다뤄야 한다”

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월드지

의 올해 “다니엘” 선정은 그 어

느 때보다 더 가치가 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CT, 잭 크랩트리, 필립 얀시 등이 전하는 성탄절의 참된 메시지 소개

평화 아닌 승리의 소망이 주는 기쁨 

선이 악을 이기는 하늘나라의 도래 

동성애자도 예수그리스도 제자로 변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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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란 일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과학주의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이 성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넘어야 할 장벽들 중에 하나다. 성경 맨 

첫 문장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

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자연적 혹은 인공적인 과정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 그 과정들을 생물학적인 

과정, 화학적인 과정, 물리학적인 과정 등으로 

분류를 해 볼 수 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예외 

없이 시간, 공간, 물질 이 세 요소로 된 우주 안

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들

은 각각이 온전

한 시간(초, 분, 

시간 등), 온전

한 공간(부피), 

그리고 온전한 질량(무게, gr 혹은 

kg)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서로 긴

밀히 연합되어 있어 모든 과정에서 

각 요소들을 따로 떼어낼 수 없다. 

예를 들면, 수력발전소에서 떨어

지고 있는 물은 질량을 가지고 있

고, 부피를 가지고 있고, 시간에 따

라 그 위치가 변하지만 이 세 요소

에서 한 요소만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 질량/공간/시간 이 세 요소

는 3위 일체 하나님의 성격을 닮

았다.  

그러므로 질량/ 공간/시간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창조되

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는 선언은 여러 가지 의

미를 함축하고 있는 물리학적 사실일 수밖에 

없다. 물질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시간도 없

던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창조하

셨다는 선언은 창조 사실이 지극히 과학적일 

뿐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물질과 공

간과 시간에 구속 받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

느냐가 성경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정확무

오한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을 인정하

면서 동시에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된 기적들

을 불신하는 것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

기 때문일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은 두 가

지 법칙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질(혹은 

에너지)의 양에 관한 법칙과 물질(혹은 에너지)

의 질에 관한 법칙으로 전자는 물질(에너지)의 

양(quantity) 보존법칙, 후자는 물질(에너지)의 

질(quality) 감소법칙이다. 이 법칙들은 증기엔

진을 연구하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열역학 

법칙”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더 연구를 해보

니 이 법칙들은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

들에서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열역학 제 1법칙, 에너

지의 질 감소에 관한 법칙을 열역학 제 2법칙이

라고 부르며 둘 다 절대법칙으로 여겨지고 있

다(Lieb and Yngvason, Physics Today, April 

2000, p.32).

에너지 보존 즉 에너지는 열이나 빛 등 다른 

모양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생성되거나 소멸되

지 않는다는 열역학 제 1법칙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우주에 있는 에너지의 양은 불변

이란 말이다. 또, 이 법칙에 의하면 물질이나 에

너지는 존재하면 안 된다. 에너지는 소멸될 수

도 없거니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혹

은 물질)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 에너지가 생겨

나는 경우는 절대법칙인 열역학 제 1법칙을 위

반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질의 존재는 기적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의 기적

은 지극히 논리적인 선언이며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다. 

열역학 제 2법칙의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붕괴하고 우주가 완전한 해체를 향하고 

있다는 이 무질서 증가의 법칙은 우주가 과거 

언젠가 시작이 있었다는 뜻이다. 아직도 무질

서해지고 있다는 말은 과거에는 더 질서가 있

었고 맨 처음에는 완벽한 혹은 완벽에 가까운 

질서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창조 직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선언은 열역학 제 2법칙에 잘 들어맞는 선언이

며 이 완벽한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성

경의 하나님이 존재하며 그 분이 기적을 행하

셨다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생명체는 열역학 제 2법칙을 뛰어 넘는 기적

을 행하신 창조자의 존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가장 간단한 생명체인 세포는, 마치 부품이 500

만개나 되는 보잉747 비행기 200대를 압축해

서 세포처럼 작은 공간에 질서 있게 배열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정밀한 시스템이다. 비행

기 부품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 아니

라 사람이 부품들을 적재적소에 넣어 조립하지 

않으면 비행기가 될 수 없듯이, 수십억 개나 되

는 세포의 부품들도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고 

설사 만들어진다 해도 그렇게 작은 공간에 적

재적소에 옮겨져 고도의 질서를 갖춘 시스템으

로 조립될 수 없다. 그러므로 세포와 생명체의 

존재는 열역학 제 2법칙을 위반하는 사건과 그 

사건이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창조자 하나님

을 필요로 하

고 있다.

물질의 존재 

그리고 생명체

나 천체 등 시

스템의 존재는 

열역학 법칙들

에 제한 받지 않는 전능한 창조자 하

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고, 창조

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창조 주간의 

창조를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된 233

번의 기적들(Henry M. Morris, The 

Defender’s Study Bible, Appendix 

9)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

이지 않고 성경의 기자가 왜 그 기적

을 기록했는지에만 중점을 두고 사실

을 외면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떨어

뜨리고 성경과 현실을 분리하는 일을 

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다: “창세로부터 그

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

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

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로마서 1:20).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슨 물질을 보든지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무슨 과정을 보든지 이것들

은 열역학 법칙들을 따르고 있다. 이 현상을 통

해 우리는 무슨 물질을 통해서든지 무슨 과정

을 통해서든지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다. 프랑스의 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

다: “과학의 임무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계속>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67. 무너진 기초 다시 쌓기(사 58:12): 성경의 기적들이 정말 있었는가?

열역학 법칙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볼 수 있어

제1법칙: 물질 존재는 기적이 있었다⋅제2법칙: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

영성칼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희녕 사모(뉴저지복음장로교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하시면 곧 그것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장은 무조건 주시

는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주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

님말씀은 잘 차려진 잔치상과 같습니다. 내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음식은 내 안에 들어가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살아가는 에너지로 변해 

내 생명을 유지하여줍니다.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육체가운데 

있는 인간은 환경이 열악한 형편에 처하게 되면 본성을 드러내게 됩

니다. 위기에 나오는 행동이 바로 성숙도를 말해줍니다. 

타락한 인간의 기본 정서는 불안하여 불신하고  불만으로 가득하며 

자신의 것이 건드려지면 분노를 터트립니다. 여러 상황가운데 처하며 

내재하는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이 없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이때에 말씀을 마음으로 읽고 꼭 붙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절망을 따

뜻한 위로로 어루만지듯 감동으로 바뀌고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을 면케 해줌을 만나며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할 곳,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고 위기 상황마다 이길 힘, 피할 길

을 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해서 말

씀을 마음속에서 되새기며 아찔아찔한 위기 상황 속에서 먹이시고 입

히시고 광야가운데서도 신발도 떨어지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이 돌봐

주신 우리 주님의 성실하신 돌보심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를 음미하며 그 분의 섬세한 사랑에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

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10:13). 

한 말씀 한 말씀을 영혼 깊숙이 음미하며 아멘 아멘 할수록 베풀어주

신 그 분의 사랑에 취하는 동안 그간 악한 양심이 부추겨 불만을 토하

고 원망하며 불안한 속내로 불신을 드러내던 마음이 눈 녹은 듯 사라

지고 비록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더라도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

하며…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찌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

박국의 심정과 하나가 되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절망의 위기들을 뚫고 나오게 길을 

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다시 눈을 떠 불안한 현실을 보며 달려드는 불안을 말

씀으로 물리쳐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

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의 확

신으로 희망을 부여잡으며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평생 주님의 선하신 마음 인자하신 그 마음이 나를 채워주시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함께 동행 하도록 영원히 주님은 붙들어주실 

것이시지요. 아-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

의 형상으로 화하도록 완전케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내재하는 죄성의 육의 소리를 듣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든

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속 나

를 사망의 위협에서 끄집어내어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주님과의 

예배자로 살 것인지? 선택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을 거실 때 내 인생가운데 생명수가 터져 나와 나도 살고 너도 살립

니다. 생명을 택하고 하늘의 통로 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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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선교부흥세미나가 ‘이슬람

을 알자’ 주제와 ‘무슬림에게 복음을’

이라는 부제로 베델한인교회(담임 

손인식 목사) 찬양채플에서 성황리

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이슬람 전문가인 

공다니엘 선교사(덴버신학교 객원교

수)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첫날에는 

△이슬람의 최근동향 △이슬람 교리

와 율법 △세계관 중심의 접근법을, 

둘째 날에는 △신론 및 코란 △코란

의 이싸와 성경의 예수 △코란 주석

와 이슬람 △common ground 접근

법 등을 다뤘으며 셋째 날에는 △수

피즘과 민속 무슬림 △무슬림 전도

와 제자훈련 등을 다뤘다.

첫날 열린 세미나에서 공다니엘 

선교사는 “현재 이슬람 선교는 기로

에 서있으며 지금까지의 이슬람 선

교는 실패했다. 따라서 이슬람 선교

는 판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슬림들이 바라보는 이슬

람과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이슬람

은 다르다. 이슬람은 다면적이고 다

양하고 복잡하다. 그들은 그들의 방

식으로 이슬람을 말하며 감춰야 하

는 것들은 감춘다. 따라서 이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모두 믿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

무슬림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아랍어

는 스포큰 아라빅과 리튼 아라빅이 

있다. 현재 코란은 한국어로도 번역

이 돼있는데 그 번역은 오역된 것”이

라 말했다. 

공 선교사는 “이슬람은 교리와 율

법에 근거한 제도의 집합”이라 정의

를 내리며 “코란은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가 610년에 만든 것이며 무

하마드가 세상을 떠난 632년까지 그

가 쓴 글을 모아 만든 책이다. 코란

은 622년까지 모은 메카코란과 622

년부터 632년까지 모은 메디나에서 

나온 코란이 있다. 메카코란은 우호

적인 글들이지만 메디나코란은 당시 

유대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나온 책

이라 유대교에 적대적이다. 따라서 

그들이 우호적으로 나올 땐 메카코

란을 사용하며 적대적으로 나설 땐 

메디나코란을 사용한다”고 설명했

다. 

그는 “우리들은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사용한다. 기도하는 동

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기도가 율법

이기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 기도한

다”고 말했다. 공 선교사는 “코란에 

카피르라는 단어가 있다. 카피르는 

이슬람 율법에 근거해 누군가 죽임

을 당해야 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카피르라 지목된 자들은 폭력을 가

해도 되고 살해해도 된다는 정당성

이 부여된다.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

니스탄 등에 파병된 미군들이 테러

를 당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은 그

들이 카피르라고 지목됐기 때문”이

라 설명했다.

공 다니엘 선교사는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이슬람을 연구해서 선을 

긋는 작업을 해야 한다. 성경과 코란

의 차이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슬림에게는 그

리스도의 사랑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준 아시시

의 프랜시스처럼 무슬림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선교사가 해당지역

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땅에 있을 이유가 없다. 무슬림들은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에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슬람 

선교가 복음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 그들의 마음이 열려 참 하나

님을 받아들일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이슬람 알고 무슬림에게 복음을”
제4회 선교부흥세미나 강사 공다니엘 선교사

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회장 이

만호 목사)가 지난 8일 플러싱 대동

연회장에서 열린송년감사예배 및 

뉴욕성시화 기도회를 가졌다. 이만

호 목사는 “성령운동뉴욕협의회가 

뉴욕에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

란다”고 말했다. 

예배는 이만호 목사의 인도로 박

종윤 목사의 찬양, 기도 이원호 목

사, 성경봉독 손석완 장로, 특송 박

해철 선교사, 말씀 장영춘 목사, 축

사 이규섭 목사, 합심기도, 축시 조

의호 목사, 축주 유진웅 집사, 광고 

박진하 목사, 축도 장시몬 목사의 순

서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는 “성령의 사람들”(

행2:1-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역

사하시는데 구약은 성부하나님, 신

약은 성자하나님, 현재는 성령하나

님이 역사하신다”며 “성령시대에 사

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사역을 

해야 하는데 성령을 받으면 구원과 

기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성령

을 받으려면 소원을 가지고 예루살

렘(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기도운동

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 목사

는 “38년간 지속돼온 뉴욕교협이 내

파, 네파로 갈라지는 슬픈 일이 일어

났는데 이는 양심이 병들었기 때문

이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심기도는 △뉴욕의 복음화 성

령화 성시화를 위하여, 김명옥 목사 

△뉴욕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이준성 목사 △뉴욕교계를 위하여, 

주효식 목사 △세계성령운동을 위

하여, 이영상 목사 △2012년 새해에 

성령의 기름부음과 영적분별을 위

하여, 오태환 목사가 제목대로 각각 

기도했다.

축사를 맡은 이규섭 목사는 “부

흥운동은 성령의 역사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성령운동은 언제나 회개

가 동반된다”며 “뉴욕을 살리는 일

을 성령이 하시도록 목회자들이 먼

저 회개하면 성도들이 동참할 것이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이용걸 목사)가 설립30주년을 맞아 

지난 3일, 기념예배 및 장로장립 임

직식을 가졌다. 이날 30년 근속 성

도들에 대한 표창식도 열려 이대우 

교협회장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

해 축하했다.

임직은 계만혁 집사 등 10명이 장

로로, 임명호 집사 등 13명이 권사

로, 김용찬 집사 등 3명이 집사에 취

임했으며 이세학 집사 등 15명이 안

수집사에 임명됐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용걸 목사는 

임직자들과 교우들로부터 서약문답

을 들었으며, 안수위원들의 안수 기

도 후 공포, 권사취임 서약문답과 기

도, 공포, 연이어 집사취임과 집사 

안수식에서도 서약문답, 안수위원

들의 안수기도와 공포의 순으로 식

을 거행했다.

설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총회장 강기봉 목사가 “언

약백성”(역대상1장)이라는 제목으

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확신을 같

고 기도할 때 힘과 능력을 얻게 되

는데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더욱 

유명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을 받도록 햐여야 한다”며, “직분자

들은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잘 감당

할 때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 주님께만 초점을 맞

추고 기회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계만혁 장로 등 10명의 임

직자들의 답사와 교회가 임직자에

게 주는 기념품 증정식이 있은 후 

임직자들은 교회에 심방용 밴 한대

를 선물로 증정했다. 임직자에 대한 

권면은 백승노 원로장로가, 교우들

에 대한 권면은 이상록 목사가 했다. 

이어서 Stewart Greenleaf 상원의

원의 영상축사와 퀸즈장로교회 장

영춘 목사의 영상 메시지, Dr. Peter 

Lillback 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장

의 영상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임직예배가 끝난 후 영생교

회 설립 후 30년 동안 근속한 오완

진, 최덕순 부부 등 8가정에게 감사

패가 증정됐고 교회를 섬기면서 특

별히 수고한 박한용 장로 등 9명의 

성도에게도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한 스페셜 이벤트로 30년을 근속한 

이용걸 목사에게 근속 감사패를 전

달했으며 교인들은 힘찬 박수로 감

사를 표했다. 

한편 저녁에는 영생심포니오케스

트라와 연합합창대가 헨델의 오라

토리오 메시야 53곡 전곡을 연주하

는 공연을 했다. 

3시간여에 걸친 공연은 1천3백

여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163명

의 연합찬양대(지휘 박혜란)가 영생

오케스트라(지휘 김태훈)에 맞춰 우

렁차게 찬양했다.

공연에 앞서 이용걸 목사는 인사

말을 통해 “영생장로교회는 하나님

의 뜻과 은총가운데 호샴 땅 허허 벌

판 위에 둥지를 틀은 지 30년이 지

난 오늘까지 꿋꿋하게 성장해 전 세

계적 모범적인 교회로 발전돼 온 것

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며 “오

늘밤 연주되는 메시야 공연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영광 받

으시는 놀라운 밤이 될 것을 기원한

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영생장로교회>

한인타운연장자센터(소장 캐서

린문)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한인

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섰다. 한

인타운연장자센터는 8일 한인타운 

내 용수산 식당에서 제1회 한인기

자 만찬모임 자리에서 사회보장국

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한인들의 이해를 돕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크

레딧은 40점으로, 소득에 따라 연간 

최대 4크레딧(1크레딧 당 1,130달

러)까지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 연

금의 경우 가족에게도 혜택이 주어

지는데 62세 이상의 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자녀양육 배우자 뿐 아니

라 이혼한 배우자(결혼생활 10년 이

상)에게도 전 배우자의 동의와 상관

없이 사회보장 연금을 지급한다. 

또한 한국국적을 갖고 미국에 거

주하는 한인의 경우 퇴직연금, 장

애연금, 유가족연금을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6개월마다 미국에 

한 달 이상 체류할 필요 없이 세금 

25.5%를 공제한 금액을 사회보장연

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사회보장국 실비아김 전문가는 

“혜택증명서(Income Verification 

Letter)를 얻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오

는 연장자분들이 많은데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에서 신

청 시 10일내로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며 “은퇴연금 금액을 미리 추

정해볼 수 있는 은퇴연금 금액 추정

기 뿐 아니라 혜택 신청, 주소 및 전

화번호 변경,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등 다양한 작업을 웹사이트에서 쉽

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생활보조금

(SSI) 신청 시 브로커를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브로커들이 이를 악

용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윌셔지구 캐시김 사회보장국디렉

터는 “하루 평균 400여명이 윌셔지

구 사회보장국을 찾는다. 이중 30%

가 한인인데 상당수의 한인들은 사

회보장 프로그램을 어렵게 생각해 

브로커와 동반한다. 하지만 일부 브

로커들이 단순히 주소를 바꾸고 차

량 편을 제공하는 대신 500달러까

지 요구해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많

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한인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어렵지 않다. 한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모

든 설명을 한국어로도 확인할 수 있

도록 웹사이트에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213)739-7888/

한인타운연장자센터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전세계 모범적 교회로 발전, 하나님께 감사”
영생장로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영생장로교회 설립30주년 기념 메시야 공연

“성령충만으로 뉴욕연합 이루자”
세계성령운동뉴욕협, 송년감사 및 뉴욕성시화 기도회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가 지난 8

일, 9일 레돈도비치 플라자호텔에

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서인

실 국장(크리스천투데이), 부회장

에 이정현 목사(크리스천헤럴드 사

장)를 선출했다. 

총회에 앞서 8일 오후 7시 이성

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 사회

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변영익 목사 

기도, 송정명 목사 설교, 김영대 목

사 축도로 진행됐다. 

송 목사는 “지난 일년 동안 교계

활동에 많은 지원과 홍보에 감사한

다”고 전하며 민수기10장 말씀으로 

“바른 나팔을 불어주어 복음을 전하

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언론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초빙된 남가주교협회

장 변영익 목사, 남가주목사회 회

장 김영대 목사, 미기총 대표회장 

송정명목사와 함께 진행된 이슈토

론에서 WEA와 장재형, 그리고 한

기총이란 제목으로 서인실 국장이 

발제자로 섰다. 서인실 국장은 장재

형 목사와 기독일보에 관련, 그동안

의 경과보고와 함께 현재 이루어지

고 있는 한기총의 문제들을 지적하

며 교계와 온 성도들이 모든 이단들

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

부했다. 

이어 참석한 단체장들은 여러 가

지 정황들을 제시하고 온 세계가 정

리되지 않는 이단문제로 혼돈 속에 

있음을 시사하며 언론을 통해 이런 

것들의 선을 그어 줄 것을 요구했

다. 

둘째 날 오전 9시에 개최된 총회

는 조명환 목사 사회, 서인실(서기

대행) 회원 점명. 이성자(부회장/회

계) 회계보고에 이어 안건토의와 임

원선거에 들어갔다. 

임원선거는 본 모임이 ‘세계한인

기독언론협회’임을 감안, 해외지역

에서 회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에 따

라 박재호 목사(남미복음신문)를 

회장으로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

스천신문)를 부회장으로 추대했으

나 두 회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극

구 사양함으로 이를 받아들여 무기

명투표를 실시, 서인실 국장을 회장

으로 이정현 목사를 부회장으로 선

출했다.                 

“바른 나팔 부는 언론이 되라”
세계한인기독언론협 총회, 서인실회장 이정현부회장 선출

웹사이트서 혜택증명서 발급 가능
한인타운연장자센터 사회보장제도 설명회 가져

세계한인기독언론협 총회 개회예배와 이슈토론을 마치고 기념 촬영

며 이 자리가 그런 부흥의 시작이 되

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폐암으로 투병중인 신인화 

목사의 치유를 위해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제1회 미주족구최강전
우간다 족구선교단 기금마련

우간다 족구선교단 기금마련 

2011 미주족구 최강전이 미주족구

협회가 주최하고 오렌지카운티 족

구협회 주관으로 10일 애나하임

에 위치한 아메리칸 스포츠 센터에

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

는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의 4팀

(OC1, OC2, OC3, OC4), LA팀, 하와

이 2팀, 아틀란타 팀, 시애틀 팀, 플

로리다 탬파 팀과 교회 및 단체팀(은

혜한인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웨

스트힐장로교회, Go Susho 족구팀, 

JWC, Royal Imex Inc) 등 그리고 한

국에서 3팀이 참가했다. 이날 우승

은 OC1팀이, 준우승은 OC4 팀, 3위

는 아틀란타 그리고 4위는 OC2팀이 

차지했다.

이날 우승한 OC1팀의 임금빈 목

사는 “우간다 족구선교단 기금마련

을 위해 마련된 족구대회가 매우 뜻 

깊게 생각돼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 

우승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고 말했

다. 한편 2012년 대회는 하와이에서 

개최된다.

<박준호 기자>

세계성령운동뉴욕협 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4회 선교부흥세미나에서 김정한 선교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우간다 족구선교단 기금마련 2011 미주족구최강전을 마치고 참가자들

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11년 12월 17일 토요일http://www.chpress.net10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동부소식  

퀸즈장로교회 박규성 목사 위임

예배가 지난 11일 저녁 본 교회당에

서 열렸다. 이로써 설립 38년된 퀸

즈장로교회는 2대 담임을 맞았다. 

장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는 내년 2

월말 본 교회 설립기념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박규성 목사는 “전도사시절부터 

교회 섬기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

쳐주신 장 목사님내외분을 믿음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겠다”며 “아름다운 동행으

로 이민목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38

년간 장 목사님을 도왔던 그 열심을 

제게도 허락해주셔서 퀸즈장로교회

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

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사

했다. 

예배는 위임국장 이원호 목사 사

회로 기도 김혜천 목사(전노회장), 

성경봉독 황경일 목사(노회서기), 

설교 장영춘 목사, 특송 글로리아중

창단의 순서로 진행됐다.

장영춘 목사는 “목사직의 영광”(

엡4:7-12) 제목의 설교에서 “목사

직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누구도 관

여할 수 없는 영광의 직분”이라며 “

퀸즈장로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퀸즈장로교회를 통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목사직은 말씀의 대언

자로 목사의 임무와 사명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훈련을 해 예수 그

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이라고 

설명하고 “오늘 박규성 목사에게 핸

들을 넘겼다”며 “이제 옆 자리에 동

승해서 기도하며 지도해서 차가 잘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목사는 자신은 앞으로 “선교에 

집중할 것”이라며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처럼 지혜와 담력이 있는 

박 목사에게 많은 기도와 협력을 당

부한다”고 말했다. 

위임예식은 서약/위임목사서약, 

교인서약, 위임기도, 공포, 위임패 증

정, 권면 위임목사에게(부총회장 김

남수 목사), 교인에게(부노회장 조

문선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말씀연구, 기도, 

인내, 겸손은 전제하고, 첫째 장영춘 

목사를 잘 모시라”며 “장 목사가 말

씀하지 않은 무언의 말씀도 잘 헤아

리고 또 교인사랑을 아내같이 하며, 

급진적이 아닌 점진적 변화를 하고, 

교단뿐 아니라 교계에 모범된 교회

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하와 감사는 축사 강기봉 총회

장, 김두해 전노회장, 축가 찬양대, 

열쇠증정,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 

답사 박규성 목사, 인사 및 광고 박

선도 장로, 축도 이규본 전노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교회는 박규성 목사 사모에

게 승용차를 선물했으며 각 기관별

로 박 목사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박규성 목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퀸즈장로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다 뉴욕동노회에

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부목사로 섬

겼다. 이후 브라질 서울장로교회 담

임목사로 부임해 7년을 사역했으며 

브라질노회 노회장과 브라질한인목

회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2009

년 7월에는 장영춘 목사 후임예정자

로 퀸즈장로교회에 부임해 2년간 수

업을 받고 올해 7월 공동의회에서 

98%의 지지를 받았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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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교협 신년하례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승호 목사) 신년하례회가 

2012년 1월 9일(월) 오후 6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문의:(718)358-0074

‘사랑나눔 일일찻집’
‘뉴욕 나눔의 집’ 후원을 위한 ‘사랑나눔 일일찻집’이 17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린다. 장소는 뉴욕나눔의집(35-24 

Union St, #B Flushing)이며 점심바자로 김밥, 샌드위치, 떡볶이 등

이 있다. 

▲문의: (646)233-8770

퀸즈장로교회 성탄찬양예배
퀸즈장로교회 성탄찬양예배가 18일(주) 오후 4시에 열린다. 본 교

회 4개 찬양대와 관현악대가 함께 한다. 25일(주)에는 성탄주일 축하

예배가 있으며 교회학교 부서별 특별축하 순서가 있다.

▲문의:(718)886-4040

필그림교회 성탄절 음악회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가 24일(토) 오후 7시 성탄절 음악

회를 갖는다. 이날 필그림 찬양대가 헨델의 메시야를 공연한다.

▲문의: (201)843-2222

뮤지컬 “히즈 라이프” 공연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가 성탄 맞이 뮤지컬 “히즈 라이

프(His Life)”를 공연한다. 20일부터 24일까지 수-금요일은 오후 8

시, 토요일은 오전 11시 

▲문의:(718)321-7800

뉴욕전도협의회(회장 김희복 목

사)가 주최한 2011축복전도부흥성

회 및 전도세미나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뉴욕행복한교회(담임 이

성헌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유영

완 목사(천안 하늘중앙교회 담임).

유영완 목사는 12일 “살아난 샛강 

이야기”(눅10:1-6)라는 제목의 세

미나에서 “지역의 큰 교회가 도와야 

작은 교회들이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자신이 해온 3중목회(성령사역, 긍

휼사역, 선교사역)에 대해 소개했다. 

또 3년간 했던 산기도 제목 “천안시

의 복음화 성시화, 교인을 위한 기도, 

교회 건축을 위한 기도”를 소개하면

서 교회건축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

사하심을 간증했다.

유 목사는 “목회는 하나님이 해주

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받은 축복을 

나누자는 생각으로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는 원리에 따라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컨퍼런스, 파워전도

대회를 개최했다고 소개했다. 파워

전도대회로 인해 지역의 교회들이 

부흥한 실례를 영상을 통해 보여주

기도 했다.    

현재는 파워전도대학을 세워 5학

기 동안 한 학기당 35-45교회에서 

수강자들이 등록했다고 말하고 오

전에 강의를 듣고 점심식사 후 3명

이 한 조로 전도를 나가는데 그 방

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또 

전도 후 돌아와 반드시 보고하는 시

간도 가진다고 강조하며 목요일 전

도는 대상자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토요일 재방

문을 하며 교회로 인도하는 순서를 

설명했다.

유 목사는 파워전도대학을 하면

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다며 많

은 교회들이 회복되고 큰 교회와 작

은 교회가 동반성장하는 윈윈 결과

를 가져왔다고 간증했다. 

“구원선인가? 유람선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성회는 첫날 저녁 “불

신자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꿔라”(마

13:1-9), 둘째 날 “구슬 서말도 꿰어

야 보배”(마5:16), 셋째 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눅18:26-27) 제

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13일 세미나는 “나무의 열매는 또 

다른 나무”(요1:35-46)라는 제목으

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대뉴욕지구 한인목사회(회장 김

승희 목사) 제40회기 회장 이취임

식 및 성탄축하예배가 지난 12일 저

녁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

에서 열렸다. 목사회는 이번회기 표

어를 “화합하여 하나되는 목사회”로 

정했다.

김승희 목사는 취임사에서 “40은 

성경에 매우 중요하다, 좋기도 하고 

연단의 숫자이기도 하다, 어려울 때 

책임을 맡았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

절히 필요하다, 40회기를 위해 기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최예식 목사 

인도로 기도 이풍삼 목사(부흥강사

단), 성경봉독 캐더린권 목사(상담

분과), 특별찬양 밀알선교중창단, 설

교 김남수 목사(선교), 헌금특송 유

경화, 봉헌기도 오태환 목사(기도), 

축도 최웅렬 목사(자문위원)의 순서

로 진행됐다. 

김남수 목사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도”(벧전1:1-2)라는 제목의 설교

에서 “혼탁하고 방황하는 이 세대를 

이끌고 가기위해 우리 목사들을 뽑

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

록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때에 김승희 목사를 뽑으셨다, 교회

가 갈길, 교회가 서야할 위치와 할 

일을 보여주고, 낙심하고 상처받은 

종들을 위로하고 비전과 꿈을 제시

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취임식은 총무 김희복 목사의 

사회로 이임사, 취임사, 감사패 증정, 

공로패 증정, 임명장 및 위촉장 수

여, 시무기도, 축사, 권면, 광고, 만찬

기도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익 목사는 이임사에서 “지난

회기 후원에 감사하며 40회기를 열

심히 도와서 칭찬 받는 목사회가 되

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장소

를 제공한 퀸즈침례교회 박진하 목

사에게 감사패를, 39회기 회장, 총무 

서기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시무

기도는 김종덕 목사, 축사는 교협회

장 양승호 목사, 권면은 방지각 목사

가 맡았다. 광고는 서기 김홍석 목

사, 만찬기도는 이광희 목사가 했다.

40회기 목사회는 임원 10명, 협

동총무 36명, 자문위원 12명, 특별

분과위원장 18명, 분과위원장 40명 

등 총 116명의 거대 조직을 구성했

으며 19일(월) 복된교회(담임 최예

식 목사)에서 첫 임실행위를 갖는다. 

또 목사신분증도 발급한다.
<유원정 기자>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 뉴

욕지부 창립 4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11일 저녁 퀸즈중앙장로교회(담임 

안창의 목사)에서 열렸다.

감사예배는 사회 박태성 목사(뉴

욕영광장로교회), 피아노 반주 박창

환 장로(뉴욕연합장로교회), 환영인

사 임근영 목사(뉴욕지부소장), 기

도 양승구 목사(뉴욕새교회), 설교 

문석호 목사(효신교회), 축송 밀알

합창단, 패밀리터치 이야기(영상), 

간증 이종수, 헌금기도에 조권태 목

사(우리교회), 헌금송에 김형숙 목

사가정, 그리고 축도에 조병광 목사

(KPCA동북노회 노회장) 순으로 이

어졌다.

패밀리터치 이야기에서 정정숙 

원장은 “뉴욕지부 설립후 4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음을 감사하며, 뉴욕지부 발

전을 위해 이사로, 자원봉사로, 후원

자로 섬겨주실 분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에는 뉴저지 본원에

서 자원 봉사자들과 스텝 가족을 초

청, “자원봉사 감사만찬”을 열었다. 

정정숙 원장은 패밀리터치를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헌신과 희생

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최찬희 이사

장은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선물

을 증정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소개와 소감발

표, 서로에게 감사하며 축복하는 시

간을 가졌다. 특히 6명의 청소년 봉

사자들이 초등학생들을 지도하는 

Reading & Writing Club과 외로

운 노인들을 찾아가 친구가 돼주는 

Senior 봉사활동에 대한 간증은 듣

는 이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패밀리터치는 올해 창립 10주년

을 맞이한 비영리단체로 한인 가정

과 사회를 건강케 하는 전문 가정

사역기관이다. 자세한 문의는 뉴욕 

(917)698-6065, 뉴저지 (201)242-

4422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아름다운 동행...이민목회 모델 제시
11일, 퀸즈장로교회 박규성 목사 위임예배

장영춘 목사부부와 위임받은 박규성 목사부부(왼쪽)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
뉴욕전도협 2011축복전도부흥성회 및 전도세미나

뉴욕전도협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화합하여 하나되는 목사회”로 출발
뉴욕한인목사회 제40회기 회장 이취임식 및 성탄예배

뉴욕목사회 이취임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패밀리터치 뉴욕지부 창립4주년기념 감사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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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제자훈련학교 9기 개강
예수전도단 나사선교회(대표 김영환 목사)는 9기 예수제자훈련학

교 저녁반을 2012년 1월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12주간에 걸쳐 매 

주일, 월, 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오전반을 1월 18일부터 4월 27

일까지 12주간, 매주 수, 목, 금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개최

한다. 또한 이 과정의 필수코스인 전도여행은 4월 9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전도여행비 별도) 마련된다. 학비는 700불, 신청비 20불이며 

장소는 저녁반 새생명오아시스교회(갤러리아 쇼핑몰 맞은편), 오전

반 하늘빛선교교회(글렌데일)이다. 신청마감은 12월 31일까지.

▲문의: (626)398-2340, (714)323-2215 최성봉 목사, (213)760-

0099 정한두 간사, 

소리엘 크리스마스 콘서트
동아프리카 기아와 난민돕기 소리엘 지명현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23일(금) 저녁 8시 다솜교회(담임 이근환 목사), 24일(금) 저녁 7시30

분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 25일(주) 오후 5시 오렌지힐교

회(담임 백창호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다솜교회(562)405-1988, 대흥장로교회(310)719-2244, 

오렌지힐교회(714)633-3104

창작극 ‘아빠의 집’ 공연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는 24일(

토) 오후 7시 본당에서 창작극 ‘아빠의 집’을 공연한다. 크리스틴장 

씨가 극본을 쓰고 제임스장 씨가 연출한 이 연극은 불경기와 실직으

로 인해 어렵사리 장만한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가족을 지

키기 위해 비장한 마음으로 사투를 벌이는 아빠의 이야기를 그린 내

용이다. 입장료는 무료.

▲문의: (818)834-7000 ext.100

제42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11일 오

후 4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성황리에 거행됐다.

남가주교협 신임회장으로 취임한 

변영익 목사는 취임사에서 “오늘 교

협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하나

님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회장직을 감

당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남가주교

협이 남가주의 1,350교회에 도움이 

되는 교협, 최선을 다해 필요성을 느

끼게 하는 교협, 소수의 목회자와 교

회가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교협, 교

포사회와 함께하는 교협이 되겠다”

고 다짐했다. 

그는 “연합에 있어서 교협의 본질

과 존재성을 뛰어넘는 세력, 이단 등

에 연루돼 문제가 되는 교회나 목회

자 등은 용납해서는 안 되며 이런 문

제가 없다면 모두 협력해 나가겠다. 

42대 교협이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

시는 교협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협

조 바란다”고 말했다.

나성순복음교회 찬양팀의 찬양인

도와 진유철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기도 이정

현 목사(부회장), 특별찬양 오페라

캘리포니아 소년소녀합창단, 성경

봉독 엄규서 목사(부회장), 찬양 벧

엘장로교회 찬양대, 설교는 김세윤 

박사(풀러신학대학원 KDMIN 신약

학 교수)가 했다. 

목사장로부부찬양단(지휘 전중재 

교수)의 헌금송에 이어 이임사(민종

기 목사)와 취임사(변영익 목사)가 

있었으며, 축하영상은 길자연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황

수원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측 47대 총회장), 축사는 김영대 목

사(남가주목사회 회장), 엄영민 목

사(OC교협회장), 송정명 목사(미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신연성 총영

사(LA 총영사)가 했다. 

축하찬양은 글로벌메시아 여성합

창단(지휘 노형건 단장), 기념패 전달

에 김사무엘 목사(증경회장), 회장단 

소개에 변영익 목사, 이사회 소개에 

서영석 장로(신임 이사장), 광고에 박

세헌 목사(총무), 축도에 김도석 목사

(증경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2011 긍휼단체 연합 송년모임이 

11일 오후 6시 또감사선교교회(담

임 최경욱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는 종려교회(담임 전성도 전

도사), 나눔선교회(대표 한영호 목

사), 사랑의선교회(대표 느헤미야공 

선교사), 남가주농아교회(담임 강상

희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 등 5개 단체에 소속된 

350여명의 스탭과 봉사자들이 참가

해 성탄과 연말을 축하하는 자리로 

준비했다. 

남가주밀알선교단 찬양팀(인도 

강경원 집사)의 찬양인도로 시작한 

행사는 조영권 목사의 기도, 제22회 

CBS 창작복음성가제 미주대회 대

상수상 및 2011 CBS 창작복음성가

제 금상수상자 최윤영 자매의 특송

이 있었으며 이은철 목사(UMC 원

로)가 ‘그래도 오시는 예수님, 그래

도 가야할 우리들’(요1:9-14)이라

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한영호 

목사가 축도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각 선교회의 

활동이 담긴 동영상 소개시간, 각 단

체별로 나서 장끼자랑을 하는 시간, 

그리고 이현수 전도사(나눔선교회)

가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강상희 목사의 기도로 마쳤

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인 임원단(

회장 김영대 목사)이 12일 12시 로

텍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

가주한인목사회를 시작하며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설명했다. 

회장 김영대 목사는 “신구임원 이

취임식 이전에 새로운 임원단이 기

자회견을 갖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다. 건전한 기독교사회를 만들어가

기 위해서는 목사회 임원뿐만 아니

라 모든 목사님들과 언론이 함께 가

야 한다. 앞으로 임기를 마칠 때까지 

좋은 정보도 알려주고 우리의 변화

되는 모습도 바로 전해주며 함께 일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롭게 탄생된 남가주목사회 신

임 임원단은 ▲목사회의 위상을 높

이고 신임을 얻는 목사회로 만들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맡겨진 일을 다 

할 것 ▲목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

는 목회정보 공유를 위해 이민신학, 

영성신학, 이단에 대한 대처 등에 관

한 세미나 개최 ▲1세와 2세 목회자

들 간의 정보교류 및 합동세미나 ▲

원로목사님과 작은 교회 목회자부

부 위로회 ▲친교를 위한 목회자체

육대회 ▲작은교회 목회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모금 등의 사업계획을 

소개하며 목사회의 위상과 신임도

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김영모 목사는 “45대

에 걸쳐 목사회를 위해 일해 주신 증

경회장님들과 임원들의 수고에 감

사한다. 기독교신문들이 목사회를 

안아주며 함께 모든 일을 이뤄가자”

고 당부했다. 

또한 총무 허귀암 목사는 여러 가

지 행사계획이 있음을 시사하며 우

선적으로 오는 △18일(주) 회장 이

취임식 △22일 오전 7시30분 본죽 

식당에서 남가주교협 임원들과 만

남 △23일 그랜드팍 양로병원 방문 

△1월 소강석 목사초청 세미나 등을 

꼽으며 협력을 당부했다. 
<이성자 기자>

LACC(Los Angeles Chamber 

Choir/단장 오승일, 지휘 이정욱, 반

주 조혜경, 올갠 황현주) 찬양제가 9

일 오후 7시 30분 윌션연합감리교

회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찬양제는 라틴어로 쓰인 시

편 100편을 가사로 하는 Lasso의 

합창곡 Jubilate Deo로 막을 올렸

으며 1장 기쁨의 찬양, 2장 현대성

가, 3장 Motets for the Season of 

Christmas, 4장 Christmas Song 등

으로 구분된 각 장마다 찬양대원들

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참석한 청중

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이날 초청된 캘리

포니아어린이합창단원들

은 맑고 고운 목소리로 

Procession, This little 

Babe 등을 들려주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요

한밤 거룩한밤, 징글벨 등 

크리스마스 송을 불러 관

객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한껏 안겨

주었다. 

LACC는 선교를 목적으로 2005년

에 창단돼 그동안 교회행사, 목회자 

세미나와 컨퍼런스, 성시화운동, 양

로병원, 커뮤니티 행사 등에 찬양으

로 섬겨왔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진유철 목

사) 종합예술 분야인 뮤지컬학과

는 지난 9일 저녁 베데스다대학교 

Grace Hall에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겪게 되는 미국 이민 1세와 2세들의 

갈등과 한인 청소년들이 갖는 정체

성의 혼란 극복 문제를 다룬 ‘축복’

을 공연했다. 

본교 뮤지컬학과는 지난 2007년 

신설돼 매 학기마다 공연을 하며 그

동안 ‘The Victor’,  ‘요셉의 꿈’,  ‘용

서’, ‘His mission’, ‘사랑스런 주님 

음성’, ‘When I Lost’, ‘인생을 재다’, 

‘LA 신데렐라’ 등 여러 작품들을 공

연했으며 학생 및 관중들로부터 뜨

거운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뮤지컬 ‘축복’ 두 번째 공연은 16

일 저녁 7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가졌다. 

▲문의: (714)517-1945, 683-1210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뮤지컬학과‘축복’공연

남가주목사회 임원진들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념촬영. 앞줄 중앙이 회

장 김영대 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하는 교협”
남가주교협 제42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제42회 남가주교협 이취임감사예배에서 변영익 신임회장이 민종기 이

임회장에게 공로폐를 수여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건전한 기독사회 꿈꾸며 겸손히 최선 다할 것” 
남가주한인목사회 신임임원단 기자회견서 비전발표

긍휼단체연합송년모임 5개 단체 350여명 참석

2011긍휼단체연합송년모임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찬송하자”
 LA챔버콰이어 정기공연 성료

베데스다대학교 

뮤지컬학과에서

는 뮤지컬 ‘축복’ 

공연을 하고있

다(사진은 공연

연습장면)

LA챔버콰이어 정기연주회에서 캘리포니아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찬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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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라이프] 한국기독교총연합

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가 12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5층 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음해와 비방, 유언비어 살포, 소송전

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길 대표회장은 이날 한기총 대표

회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한

기총의 위상을 저해하고 분열, 갈등

을 조장하는 모략과 중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한기총의 화합과 발

전을 위해 회원 교단과 단체의 결단

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길 대표회장은 “한기총의 모든 행

정과 사업은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조만간 실행위

원회를 개최해 회원 교단 및 단체의 

선택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행정보류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 고신, 합신과 개혁A(총

회장 황인찬 목사) 등 4개 교단과 신

규 가입된 3개 교단 및 1개 단체의 

회원권 부여 문제를 15일 열리는 임

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

다. 

유럽·이슬람권·북한 복음화 

미션유럽선교회 12월 12일 출범 

유럽의 재복음화와 이슬람권·북

한 선교에 앞장서는 미션유럽선교

회가 12일 오후 2시 서울 가산동 한

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미래선

교센터에서 출범한다. 

미션유럽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유

럽을 선교지로 보지 못해 선교사 파

송과 상호 교류에 소홀했던 것을 반

성하고 골짜기에 마른 뼈들같이 영

적으로 메말라 있는 유럽을 다시 한

번 깨우기 위해 창립된다. 미션유럽

은 앞으로 국내외 한인교회 및 선교

기관 간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

축하고 한국교회의 유럽 선교 잠재

력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

러 현지 유럽 교회 지도자 및 신학

자들과 기존 교회들의 역량을 모아 

현지 상황에 맞는 부흥 전략을 도출

하고 세계 선교계에도 가시적 성과

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사장은 한

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 대표는 프

랑스 예수님의마을 대표 최현숙 목

사가 맡는다. 

최 대표는 “유럽의 정신적 토대는 

기독교지만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다 영적 대공황을 맞았다”면서 “미

션유럽 운동이 침몰하는 유럽 교회

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지렛

대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미션유럽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의 프랑스 제1호 선교사인 이극

범(파리장로교회) 목사를 비롯해 김

주경 예장 합동 순회선교사, 최종상 

암노스유럽선교회 대표 등 유럽 전

문가들이 기획·자문단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실제 지구의 나이는 대략 6000년 

전으로, 지층 암석의 기록으로 지구

의 나이가 수억이나 수천만년이라는 

진화론적 시각은 생물학·지질학·천

문학·인류학적 측면으로 볼 때 설득

력이 떨어진다.’ 

한국창조과학회(회장 이웅상)는 

최근 성경에서 말하는 ‘6일 창조’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 ‘엿새 동안

에’(세창미디어)를 발간했다. 이 책

은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에 10

년간 게시했던 미국창조과학연구소

(ICR)와 미국창조과학 대표단체인 

Answer in Genesis 등에서 발표한 

논문 3000여편 가운데 6일 창조를 

설명하는 연구자료를 엮어 만든 것

이다. 학회 30주년 기념으로 지난 3

월 발간한 ‘정확무오한 성경’과 함께 

기획된 이 책은 이번에도 서울대학

교 수의학 박사인 이병수(경인여자

대학) 교수가 편역을 맡았다. 

‘6일 창조의 증거들’이란 부제목

을 단 이 책은 그간 진화론을 바탕

으로 한 수십 억년대의 지구 나이가 

과학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

고 있다. 대신 6일 창조의 과학적이

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나열한다. 편

역자는 이를 위해 생물학·지질학·천

문학·인류학적으로 조명한 101가지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생물학적 증거로 고대 화석

들에 아직도 DNA가 남아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2300만년, 1억2100만

년, 4억1900만년전으로 추정되는 공

룡뼈, 물고기 화석의 비늘 등 시료들

에서 DNA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발견은 오래된 지구와 장구한 연대

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동식

물이 죽으면 DNA가 분해되므로 이

렇게 수천년 이상 고스란히 남아 있

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질학적 증거들도 있다. 이 책은 

“1200만년 된 금광에서 300-400만

년전에 출현했다는 인간의 유해와 

도구들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추상적인 진화론적 지질주상도가 

허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

했다. 

개화기 개신교의 역할을 축소 기

술한 ‘한국사’ 교과서를 개선하기 위

해선 집필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역사교

과서 집필기준을 바꾸는 데 주력해

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주최

한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연구발

표회에서 고등학교용 한국사를 대

표집필한 주진오(상명대) 한철호(동

국대) 교수는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엄격한데다 출판사들이 

검정을 통과하기 위해 최대한 생략

하거나 보수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개신교 서술 보강이 쉽지 않다”는 입

장을 밝혔다. 

주 교수는 “방대한 역사를 400쪽

으로 축약시킨 한국사 교과서를 놓

고 100% 만족하는 사람은 어느 누

구도 없다”면서 “교과서는 집필자가 

쓰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쓸 수 있

는 책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입각해 

검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심지

어 집필자의 학문적 입장과 배치되

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주 교수는 “다종교 사회에서 개신

교의 주장대로 교과서를 수정한다

면 타 종교에서도 분명 문제제기를 

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출판사 

입장에선 논란거리가 될 것을 피하

기 위해 기계적으로 분량을 동등하

게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면 교과

부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집필

자들에게 좋은 자료를 권장하고 대

화에 나서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제시했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모

든 이해당사자들은 감리교를 사랑하

는 마음으로 의미 없는 소송을 멈춰

주십시오.”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협의회(회

장 가흥순 감독)는 7일 성명서를 발

표하고 소모적 소송을 종식시킨 뒤 

교단 정상화에 힘을 모으자고 호소

했다. 또 감독들은 내년 10월 열리

는 정기총회를 감리교의 새로운 출

발점으로 삼고, 이를 위해 장정개정

을 위한 입법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고등법원의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에 대해 강흥복 목사

는 지난달 23일 보조 참가인 자격으

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감독협의회 

총무 전용재(중앙연회) 감독은 “개

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고취하를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도 “감독협의

회의 뜻을 모아 권면할 것”이라고 했

다. 가흥순(중부연회) 감독은 “지난

달 17일 열렸던 연합실행부 위원 기

도회에서 실행부위원들이 감독협의

회에 사태해결을 위한 전권을 위임

했다”며 “감리교 구성원들의 여론을 

모아 각 연회 실행부위원들과 평신

도 단체 등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 기

각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것”

이라고 했다.

감독협의회는 또한 임시감독 선임 

후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

가 없다고 역설했다. 전 감독은 “당장 

누군가 감독회장이 되는 것이 순서

가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감독회장

선거 사태를 겪으며 드러난 장정의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치는 게 

중요하다”며 “감리교 정상화는 개혁

과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고 강조했

다. 그는 이어 “전국감리교목회자개

혁연대나 평신도 등 개혁입법을 위

해 활동하는 이들과 협력해 입법연

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개정을 위한 연구는 상고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빠른 시일 내

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가 감독은 

“만약 상고가 진행될 경우 소송종료

시점은 내년 2월에서 늦으면 5월로 

예상된다. 감리교는 10월 정기 총회

에 맞춰 차기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를 6월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면서 “소송

종료시점과 상관없이 공청회를 여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진행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연구는) 감

리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개정작

업이다. 특별히 정해진 방향이나 숨

겨진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션라이프] 작은교회살리기연합(

대표 정성진 목사)이 ‘작은교회세우기

연합’(작은세)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

발했다. 이 단체는 작은 교회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출범한 목회자 

및 기능별 사역자 네트워크다.

‘작은세’는 지난 8일 경기도 고양 거

룩한빛광성교회에서 2011년 결산모임

을 갖고 “‘작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

가 ‘살린다’보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이

라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단체는 두 달에 한번씩 거점교회, 

사역자별 정기모임을 갖고 작은 교회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실천 방

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크게 거점교회와 

사역자네트워크로 구성돼 있다. 거점교

회는 작은 교회에 다양한 목회 정보를 

제공한다. 전도대, 이·미용 봉사팀, 행사

지원팀, 교재 등을 지원한다. 연합활동

의 재정도 담당한다. 거룩한빛광성교회

를 비롯해 울산남교회(남송현 목사), 상

암동교회(신민규 목사), 정릉교회(박은

호 목사), 오삼능력교회(이근민 목사), 

블레싱샘터교회(고영수 목사) 등이 참

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작은 교회를 적극 지원

해온 교회들이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지난 2년간 65개 교회를 지원했다. 단순

히 선교비지원이 아니다. 개척비용은 물

론 일정기간 목회자 월급을 줬으며 본 

교회 성도까지 파송했다.

사역자네트워크는 작은 교회에 각 사

역자의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보이스 

컨설팅, 교회 홈페이지 제작, 피아노 수

리 및 조율, 전도훈련 전문가들이 소속

돼 있다. 가발 양장 양복 찬양반주기 등

을 제공하거나 자장면봉사 안경봉사 장

수사진찍기 등으로 전도 접촉점을 만드

는 이도 있다.

작은교회세우기는 3단계로 진행된

다. 먼저 성도 30명 돌파를 목표로 기본 

1년 훈련과정이 있다. 이어 30명이상 성

장을 위해 목회자 재교육이 실시된다. 

100명 이상이 되면 교회이전과 건축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한기총, 모든 소송전 중단 촉구
“곧 회원교단·단체 선택 물을 것

“감리교 정상화 첫발은 모든 소송 취하”
감독협의회, 소모적 소송 중단 촉구 성명

미자립 교회 세워준다…작은교회살리기연합
‘작은교회세우기연합’으로 새출발

성경 속‘6일창조’증거 101가지 집대성
한국창조과학회, 생물·지질학 등 ‘엿새 동안에’ 발간

‘개신교 홀대’교과서 개선위한 조언 
문제제기 그치지 말고 집필자에게 합리적 자료제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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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에서 사랑하는 선교의 동

역자님,

한 해를 훌쩍 떠나보내는 느낌

이 드는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저

로서는 보람도 있고 도전이 되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

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재정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과 사역보고서를 첨부하

였습니다.   

감사 제목 

△한국에서 사단법인 글로벌호

프의 등록과 사업을 시작할 수 있

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선교단

체 국제네트웍의 국제대표를 맡

아 동경대회 후속사업을 지속하

게 하심 △GP연구개발원장으로 

한국교회 선교발전에 필요한 연

구와 개발을 위해 섬김 △국제적

인 모임들과 미국대학에서 강의

할 기회를 주심 △가정적으로 아

내 최경련 선교사는 상담과 중보

기도사역 등을 통하여 섬길 수 있

도록 하고, 스데반이 몽골에서 단

기선교사역을 마치

고 대학원에 들어

가서 수학(시카고

대학)하고, 바울과 

디모데가 단기선교

를 가서 섬길 수 있

게 하셨고, 이젠 바

울은 새로운 직장

에서 일하고, 디모

데가 전액장학금을 

받고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입학하여 

잘 적응하고 있음

(UPenn에서 국제

관계학 공부) 

활동보고사항  

1.1 연구개발원의 사역(Re-

search and Development): 2008

년 11월부터 선교분야의 연구와 

개발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GP연구개발원을 설립하고 운영

하고 있습니다.  

1)연구개발원은 한국교회 선

교정책수립, 세계교회 선교전략

수립, 한국교회선교의 세계화를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

고 발표하여 세계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 세계선교센터에

서 발행한 세계 선교현황 포스터

를 한글로 발행하고 보급하였습

니다. 

2)GP선교회의 현황, 선교사 책

무에 대한 연구, 선교사탈락의 문

제, 이슬람권선교 전략모임, 선교

사 생활비 규정에 대한 대책 등을 

연구 발표하였습니다. 

3)현재 장데이빗 선교사, 김현

숙 간사와 현장의 선교사 연구원

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1.2 선교개발과 네트워크 사역: 

선교는 협력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현대의 가장 복잡한 사업 가

운데 하나입니다. 연합의 필요는 

인정하나 현실적인 장애 때문에 

시도하지 않은 일들 가운데 하나

가 선교기구들의 네트웍입니다. 

랄프윈터 박사의 제안으로 2005

년 암스텔담에서 28개 세계적인 

단체들과 선교협의회들이 모여 

GNMS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역

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2009년 1

월에 저를 국제대표로 임명하였

습니다.  

1)선교기구 국제네트웍 사역

(Global Network of Mission 

Structures):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진 선교

단체들과 국가와 지역의 선교협

의회들을 엮는 일은 쉽지 않은 도

전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이기

에 동경대회 이후 소통의 채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

다.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중

복을 피하고, 소외된 사역과 지역

을 찾아내어 남아있는 과업을 완

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직도 

어떠한 미전도 종족에게 누가 어

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

사연구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함

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

을 찾아내고 함께 하기 위하여 섬

기는 것이 GNMS 의 사역입니다. 

특히 서구권과 비서구권의 선교

세력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

들어가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

국선교단체협의회 초청으로 선교

단체 대표들을 만나고 한국선교 

현황에 대하여 발표하고 협력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나이지리아

에서 열린 아프리카선교전략회의

에 참석하고 세계선교 전략을 논

의하였습니다. 

2)사단법인 글로벌호프를 통한 

사역개발 

창의적 전략 수행을 위하여 새

롭게 한국에서 사단법인 글로벌

호프 Global Hope가 설립되었습

니다. 각국에서 교육과 사회복지

를 통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여

러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과 함께 사람을 세우는 일을 가

장 우선합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

은 Hope Line 2000입니다. 선교

사들이 양육하며 차세대지도자

가 되도록 키우는 아동들을 결

연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자

세한 사역에 대한 보고는 www.

globalhope.kr을 꼭 참조하여 주

십시오).

3)미얀마와 인도의 지도자양성 

사역 

미얀마 현지 지도자인 옹망 박

사와 함께 2003년부터 시작하

였던 미얀마연합신학원(MCTS, 

Myanamr Center for Theologi-

cal Studies)은 학생들이 70여명 

수학하고 있으며 발전을 거듭하

고 있습니다. 현지 지도력 개발을 

위하여 함께 일해 온 옹망 박사는 

이제는 미얀마교회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서 미얀마복음주의신학

교 교장으로서 지도력을 발휘하

고 있습니다.  

신 학 교 교 수 

요원들을 더 교

육해야합니다. 

파 자매를 필리

핀에 보내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

른 교수요원들

을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

재 교수요원들

의 숙소가 너무 

열악하여 개축

이 필요합니다. 

인도 사역은 

현지 동역자인 

챠코 토마스 박

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Ebenezer 

Bible College and Seminary 가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신학교협의회(ATA)

로부터 인가를 받은 신학교로 발

전하였고, 학교시설도 어느 정도 

갖추어졌습니다. 지난 2월말에는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토마스 

박사의 열정과 재정적으로 지원

해주신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어

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재 70

여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전

체 학생은 200여명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의 장학금

이 필요합니다. 일인당 매월40불

의 정기적인 장학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성탄과 새해에 주님의 크신 축

복을 기원드립니다  

조용중, 최경련, 스데반, 바울, 

디모데 드림  

필리핀

안녕하세요.

주님이 주신 2011년이 저물어 

갑니다. 갈수록 세계 경제가 어렵

다보니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님

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았습

니다. 선교지에 멀러 떨어져 있지

만 늘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떠나 온지 16년이 지난 가

운데 올해는 9년 만에 안식년으

로 한국에 지난 4월과 5월에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여러 후원 교회

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

사하였습니다. 2011년 한 해도 이

곳 필리핀의 남부 잠보앙가 지역

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

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숙사 공사 완료

지난 2월초부터 기숙사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7월말에 드디어 완

공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숙사

가 없어서 선생들이 임시 양호실

의 2층 침대에서 생활하였는데 불

편함이 많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선생을 구하

기도 쉽지 않았고, 새로운 선생이 

학교에 왔을 때, 머물 장소가 제

대로 없어 그동안 미안한 마음뿐

이었습니다. 1층은 시멘트 건물이

고, 2층은 나무 건물입니다. 기숙

사 안에는 방이 모두 5개로 선생

들이 생활하는데 많이 편해졌습

니다. 공사를 하는 중간에 재정이 

모자라 한국에 잠시 두 달간 다녀

왔고 그때 준비된 재정으로 공사

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

들은 일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

전까지 기숙사에 머물고 집은 금

요일 오후에 돌아갑니다. 집에서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한 후에 주일

에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주일 오

후 예배를 드립니다.       

림빠빠 새희망 학교

지난 6월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

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

터 4학년까지 모두 60명의 학생

들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선생들 

4명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일반 

학교보다 기독교 신앙으로 더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절반은 무슬림 학생

들이고, 나머지 절반은 가톨릭 학

생들이지만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는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

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시

작한 학교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

지만 하나하나 체계를 바로 잡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필리핀 전역에 있

는 어떤 사립학교보다도 수업료

가 저렴합니다. 한 달 수업료가 

한국 돈으로 1500원입니다. 수업

료가 아주 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여 수업료를 제때 못 내는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처럼 오후에 비가 자주 내

리면 많은 학생들이 감기 때문에 

결석을 하고, 어느 학생들은 점심

시간만 되면 집에 가서 오후 수업

에 빠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비

가 자주 내리고 태풍이 불면 아버

지들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

가지 못하다보니 카사바(고구마 

비슷한 것)로 하루 세끼를 먹습니

다. 학교에 올 때 도시락을 가져오

지 못해 부끄러워 수업에 자주 빠

지곤 하는데 앞으로 이런 학생들

을 위해 어떻게 도와야 할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2주 동안 수업을 제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사

람들이 아이들을 잡아가서 몸의 

장기를 빼내어 팔아넘기는 일이 

자주 발생하다보니 부모들이 무

서워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

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 되어 

정상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

학년까지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모두 있지만 2012년에 5학년이 

공부할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래

서 조만간에 다시 교실 3칸을 더 

지으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필리

핀 교육청의 정책이 많이 바뀝니

다. 그래서 유치원 교실도 하나 더 

필요하고, 5학년 교실 하나, 6학년 

교실 하나가 더 필요해서 조만간

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

정이 좀 부족하지만 끝까지 공사

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동서남 아시아 세미나와 현지

인 초청 세미나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마

닐라에서 동서남 아시아 선교대

회가 있어 저희 가족이 참석하였

습니다. 동서 남에 흩어져 사역하

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

여 세미나와 전략 회의를 하였고 

각 분과별로 나누어 토론, 교제를 

하였는데 귀한 모임에서 많은 도

전을 받았습니다.    

10월 3일부터 7일까지는 잠보

앙가 도시의 아스토리아 호텔에

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20여명을 

초청하여 4박 5일간 세미나를 주

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

해 피츠버그교회에서 후원을 하

였습니다. 현지인 사역자 초청 세

미나는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명수 선교

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쉽게 풀어 

복음 전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사역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미나였고, 호텔에

서 제공하는 귀한 음식과 강의 때

문에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은 도

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도제목

△뉴홉(새희망)학교 안에 교실 

3칸이 더 필요합니다. 유치원교

실, 5학년 교실, 6학년 교실입니

다.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학교 안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필

요한데 우물 설치를 위해 우물 공

사를 하는 업자를 잘 만날 수 있

도록(저렴한 금액과 경험 있는 업

자) △림빠빠 마을에서 예배가 계

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따

우숙 무슬림 출신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 할 수 있도록 △

선교지에서 계속적으로 영적인 

부분이 메마르지 않고 주님 안에

서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

도해주세요. 

오정윤, 공윤자 선교사

▲이메일: 

ohgongtak@hanmail.net

선교지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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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예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
기 있느니라”(6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대해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살아계신 하나님
을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금을 입혀 치장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성전모독죄로 극형에 처하게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표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무용지물일 때가 있는데 분열왕국말기의 예
루살렘성전처럼 성전의 주인이 그곳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서 기도
와 찬송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임재하
실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가고 늘 교회의 머리되신 그
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출입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은 바리새인들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을 ‘신
성모독자’라고 여겼고 다음에는 ‘귀신들린 자’로 비방했습니
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분을 추종하자 드디어 죽여 없애기
로 모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그들이 자기
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도 자기들을 구원하
기 위해 오신 메시야를 죽이자고 모여 논의했습니다. 사람끼

리 모여 어떤 일을 논의하는 것은 성경이 권장하는 일입니다
(잠20:18). 우리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하고 좋은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에도 악한 논의에는 가담해서도 귀를 기울여서도 안되는 것
입니다(시1:1). 오직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위하는 논의, 하나
님을 기쁘시게 하는 논의, 선한 일을 위한 논의, 복음을 위한 
논의 이러한 논의에만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절은 주님께서 귀신들려 보지 못하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그때에’ 일어났다고 강조하는 말
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때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작
정한 바리새인들의 살해음모가 점점 더 고조되던 때를 말합니
다. 여기서 ‘고쳐주시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고치다’, ‘치유하
다’라는 뜻도 있지만, ‘섬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은 당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의 음모가 점점 고조돼가는 때

도, 또 비방과 조롱을 하는 때도, 사람들을 섬기시고 은혜 베푸
시는 일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온갖 어려운 장벽에 부딪치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배신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악으로 악을 갚는다면 사단에게 패배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오직 그리스도처럼 ‘서비스맨’의 자세로 초지일관 섬기
고 봉사하고 베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연극에는 서막이 있고 여러 번의 본막이 있으며 끝
을 내는 끝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활동하신 때는 
하나님나라의 서막이 오른 때입니다. 본 절에서 “하나님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하신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
님나라의 다음 막은 그리스도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승천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전

파로 인해 확장돼가는 단계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이러한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비유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그리
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막은 내려지게 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천국,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
미를 잘 기억하셔서 세례요한과 주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
까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도 선포하며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34,35절은 주께서 심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입니
다. 마음에 선한 것이 없이 항상 악한 생각만 품고 있는 그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함하는 거짓 입술로까지 가게 된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
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
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인격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과 꿀이 담긴 그릇이 엎어졌

다고 생각해보십시다. 쏟아진 더러운 물을 다시 모아 쓸 사람
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꿀은 어찌하든 다시 모아서 담으려
고 할 것입니다. “의인의 말은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잠10:20). 우리는 꿀단지 같은 언어생활을 
해야 합니다. 입술을 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되고, 그
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합니다. 바른 언어생활을 통해 하
나님께 영광돌리는 성도들이 됩시다.  

44,45절은 한 번 주님께 고침받은 영혼이 주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닥치는지를 교훈하
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먼저 귀신이 나간 집을 깨끗하게 청소된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기자는 이 집을 회개한 심령이
라고 표현합니다(히10:22). 결국 주님이 가르치신 깨끗한 집은 
주님 앞에 옛 죄를 회개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빈 집엔 먼지가 쌓이고 가만히 놔둬도 지저분해

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 집 보좌에 영접하
지 않는 사람, 또는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빈
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 빈집에는 귀신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
다. 그러면 회개한 사람도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더 방탕하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
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 빈 마음을 경계합시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통치함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 (마12:1-13)월

잘못된 논의 (마12:14-21)화

서비스 정신 (마12:22-27)수

하나님 나라 (마12:28-33)목

언어생활에 힘씁시다 (마12:34-37)금

빈 마음 (마12:38-45)토

탈진의 증상

크리스티나 매슬랙(Christina Maslach)은 “탈진은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정서

적 압박의 결과로써 대상자의 심리적, 사회적 및 신체

적 문제를 도와주는 사명을 가진 전문인에게 많이 나

타난다”고 발표했다.

탈진은 증상이 나타날 때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

게 된다. 그리고 탈진됐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결정

하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탈진은 사건(event)이 

아니라, 과정(process)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오스왈드(R. M. Oswald)는 탈진의 증상을 신체적

으로 항상성을 유지하기 힘든 에너지의 감소, 일이

나 직업에 대한 실패감으로 인한 자긍심의 감소, 일

의 투자에 비해 보상이나 사례가 적은 것에 대한 소

득과 지출의 불균형, 다른 길을 인식하지 못하는 무

력감과 절망감, 세계관이 흔들리는 이상의 상실, 자신

이나 타인, 일이나 조직체 등에 대한 냉소적이고 비

판적인 입장, 모든 자원을 탕진한 듯 한 자기 소진으

로 언급했다.

프로이덴버거(Freudenberger)가 제시하는 탈진의 

일반적 증상들은 극도의 피로, 고립, 권태감과 냉소주

의, 점점 증가하는 조바심과 성급함, 자만심, 자기의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일하는 방식의 

변화, 망상증, 정체성 상실, 심신의 질병, 침체, 심각한 

침체 현상, 자살 충동이다. 

탈진의 요소와 진행 과정

매슬랙은 탈진의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하면서 그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순서대로 발생한다고 분명하

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탈진의 과정을 ①정서적 소진

■②비개인화■③축소된 개인의 성취력으로 보았다. 

매슬랙은 도와주는 사람들의 탈진은 불가피하게 그

들이 속해있는 조직(예를 들어 그들의 일상적 생활, 

가정, 의뢰인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일터의 환경)

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역기능적인 조직

은 탈진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

작할 수 있다.

 

탈진의 세 가지 영역

호킨스(Don Hawkins) 등은 탈진 현상을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신체적인 영역: 등이나 목이 아픈 것, 편두통, 

불면증, 식욕상실, 궤양, 고혈압, 되풀이되는 감기, 소

화불량, 앨러지, 그리고 심할 경우 심장마비나 심장발

작을 일으킬 수 있다. 둘째, 정신적인 영역: 한 인격

체나 직업인에게 나타나는 환멸감이나 패배감, 분노, 

냉소적인 사고방식, 부정적인 태도, 성급함, 무력감이

나 절망감, 자기 의혹 등의 좌절감, 죄책감, 어떤 일을 

완벽하게 충분히 잘하지 못했다는 느낌, 무관심, 집중

력 부족, 자기 비하, 환상에서 깨어난 느낌, 환멸, 자기 

정체성의 상실, 정신 착란 등이 있다. 셋째, 영적인 영

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

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 영적인 진공 상태,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자신을 포기했다는 생각 등이다. 

탈진에 취약한 유형

프로이덴버거는 탈진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의 

5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1)헌신된 일군형 (2)실제로 많은 일을 맡고 있는 

지도자나 행정가 (3)독불장군형 (4)동정적 전문가 (5)

사회생활을 포기한 일군형.

탈진 검사 방법

매슬랙의 탈진검사지(Maslach Burnout 

Inventory=MBI)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는 탈진

을 “일종의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발

생할 수 있는 감정적 소진(emotional exhaustion)과 

비개인화(depersonalization), 그리고 개인적 성취감

의 감소(reduced personal accomplishment)라고 했

다. 

  

탈진과 스트레스와의 관계 

크리스티나 매슬랙은 “탈진은 이따금 일어나는 위

기보다는 만성적이며 매일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

한 반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만성적 스트

레스와의 관계성에 대해 지적했다.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한 관계를 도식화해 설명한

다면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보고 탈진을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와 탈진의 개념 간의 관계는 단

순한 인과관계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별적인 스

트레스와 탈진 증상 간의 관계는 인과 관계로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어떤 스트레스 자극이 유기체인 인간

에게 전달됐을 때 반드시 특정한 탈진 증상이 도출된

다는 것을 확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스트레스와 탈진 증상에는 일대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 가지 스트레스도 사람마다 개별

적인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탈진 현상이 

한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

은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탈진이 아무

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여도 그것의 상호 작

용은 인간의 내부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증

명이 불가능하다. 

또한 가령 특정 스트레스는 반드시 특정 탈진 현상

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도 그것을 

인간의 개별적인 특성상 법칙으로 성립되기 힘들다. 

스트레스와 탈진 사이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

고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가 인간에게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탈진은 

스트레스만큼 보편적이지는 않다. 물론 누구나 탈진

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탈진이 나

황희숙 박사
(글로벌맴버케어센터 대표)

탈진과 스트레스 (2)

스트레스는 ‘경계반응기’, ‘저항기’ ‘탈진기’로 점증

탈진은 스트레스 대처과정 중 성공 못한 마지막 단계

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탈진은 남을 돕는 직종에 종사하

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수한 

증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풀 히버트는 실제로 스트레스 없이

는 삶에서 즐기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

이 거의 없으나 이 스트레스가 과도해

지면 파괴적으로 될 수 있다고 언급했

다. 스트레스가 과도해져서 파괴적이 

될 때 탈진을 유발하게 되기도 하기 때

문이다.

스트레스와 탈진의 관계를 살펴 볼 

때, Selye(1979)는 ‘일반적 적응 증후

군’이라고 명명한 자신의 스트레스 단

계이론에서 ‘탈진’을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 중에서 ‘성공하

지 못한 마지막 단계’로 간주했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단계는 ‘경계반

응기’, ‘저항기’ 그리고 ‘탈진기’ 등의 

점진적인 세 단계로 구성하는데, 첫 번

째 단계인 경계반응기’는 신체가 스트

레스에 대항해 스스로 방어하려는 힘

을 발휘하는 시기이다. 두 번째 단계인 

‘저항기’는 계속적인 스트레스에 대처

하기 위해 정상수준 이상의 신체적 적

응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탈진기’는 만성적인 스트

레스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

로서 스트레스의 누적효과가 너무 심

해서 신체가 적응을 할 수 없게 되는 

단계를 말한다고 주장했다.

탈진과 스트레스와의 차이점 

스트레스와 탈진의 개념상의 차이

점은 스트레스는 개인의 지각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이다. 반면에 탈

진은 완충장치나 지원체제를 갖지 못

한 중재되지 않은 ‘부정적인 스트레

스’(distress)가 지속된 데 따른 부정적

인 결과이다. 

또한 스트레스원의 소재 차원에서 

볼 때, 스트레스는 개인의 생활환경이 

주된 스트레스원이 되는 개인 중심적

인 특성을 가졌지만 탈진은 조직 또는 

직무 특성에 있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에의 대처는 개인의 특성에 두는 ‘조직 

중심의 소재’를 강조하는 점이다.

[수 회에 걸쳐 연재될 이 칼럼은 황희숙 박사의 International Theologi-

cal Seminary D. Min 학위논문에서 발췌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권영국  목사(대흥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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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mas Greetting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 2:1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효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41-20 Queens Blvd., 
Sunny side, NY 11104

Tel. (718)482-7788
Cell.(917)349-5631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Tel. (718)310-7061
Tel. (718)310-7062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145-15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729-0854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718)461-7835
Cell.(718)938-177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헌성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Tel. (213)413-1600
Fax.(213)413-1911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벧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3165 St. Johns Lane. 
Ellico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635-A Palolo Ave., 
Hon., HI 96816

Tel . (808)735-0011 
Fax. (808)732-5550

필라안디옥교회

담임목사 : 호성기

One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Tel. (610)828-6760
Fax.(610)260-1343

하와이안디옥침례교회

담임목사 : 우동식

99-400 Aiea Heights Dr., 
Aiea, HI 96701

Tel. (808)488-7552
   H.(808)625-4479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718)353-3159
Fax.(718)353-31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장영춘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월셔중앙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

Tel. (213)384-4272
Fax. (213)384-8638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춘준

173 E. Dumas St., 
San Bernandino CA 92408

Tel. (909)388-2940
Fax.(909)338-2941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Tel. (732)310-0022
Fax. (732)537-9742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939-8599
Fax.(718)321-880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818)249-2871 
Fax.(818)249-0516

어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태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Tel.(718)899-8309 
Fax.(718)899-8433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종수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i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성서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병용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6-0554
       (310)515-7207

세계비젼교회

담임목사: 김재연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363-5887
Fax.(818)368-9883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순복음뉴욕교회

담임목사 : 김남수

130-30 31Ave., 
Flushing, NY 11354

Tel. (718)321-7800
Fax.(718)321-9394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샤롯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501 S. L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562)690-9800

Fax.(562)690-8044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 정병재

23814 S. Vermont Ave.,
Harbor, CA 90710

Tel. (310)325-0501
Fax. (310)325-4282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Tel. (702)648-7994
Fax. (702)648-705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8

방주선교교회

담임목사: 박동서

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916)482-8800
Fax(916)482-5571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벧엘장로교회

담임목사 : 변영익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7-1733
Fax.(323)931-283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42-15 166St. 
Flushing, NY 11358

Tel. (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Tel. (310)719-2244
Fax.(310)719-2229

동문교회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Tel.(213)483-6625 
Fax.(213)483-6675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